
도 입 부
(Nidāna)

Ati gàrava ati påjita mahànàyaka theravarena 
아띠 가-라와 아띠 뿌-지따 마하-나-야까 테-라와레-나 
saddhi§ mahàsaïghena mayha§ okàsa. 
삿딩    마하-상게-나 마이항 오-까-사.

존경하는 상가 대장로께서는 저의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Dutiyam-pi ati gàrava ati påjita mahànàyaka theravarena
두띠얌삐 아띠 가-라와 아띠 뿌-지따 마하-나-야까 테-라와레-나
saddhi§ mahàsaïghena mayha§ okàsa. 
삿딩    마하-상게-나 마이항 오-까-사.

두 번째로, 존경하는 상가 대장로께서는 저의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Tatiyam-pi ati gàrava ati påjita mahànàyaka theravarena
따띠얌-삐 아띠 가-라와 아띠 뿌-지따 마하-나-야까 테-라와레-나
saddhi§ mahàsaïghena mayha§ okàsa.
삿딩    마하-상게-나 마이항 오-까-사

세 번째로, 존경하는 상가 대장로께서는 저의 질문을 허락해 주십시오.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 Sambhddhassa (3x)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  삼붓닷사      (3번)

세존 아라한 정등각 부처님께 예경 드립니다.

Q. Sammajjanã padãpo ca, udakaü àsanena ca Uposathassa 
   삼맛자니- 빠디-뽀- 짜 우다깡 아-사네-나 짜 우뽀-사탓사
   etàni, pubbakaraõan-ti vuccati. Okàsa, sammajjanã :
   에-따-니, 뿝바까라난 띠 웃짜띠. 오-까-사, 삼맛자니-:
   sammajjana-karaõaü kataü kiü?
   삼맛자나  까라낭  까땅  낑?

   ①청소하고 ②불을 켜고, ③물과 ④앉을 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포살

의 ‘사전준비’라고 합니다. 청소를 마쳤습니까?

A. sammajjana-karaõaü niññitaü.
   삼맛자나  까라낭  닛띠땅

   청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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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Padãpo ca: Padãpujjalanaü kataü kiü?
   빠디-뽀- 짜 빠디-뿟잘라낭 까땅 낑?

   불을 밝혀놓았습니까?

A. Padãpujjalanaü niññitaü.
   빠디-뿟잘라낭 닛띠땅

   불을 밝혀놓았습니다.

   [Idàni pana suriyà-lokassa atthità padãpa-kiccaü idha n'aññhi.] 
   [이다-니 빠나 수리야-로깟사 앗티따- 빠디-빠낏짱 이다 낫티.]

   [지금은 해가 밝아 불을 밝혀놓지 않았습니다.]

Q. Udakaü àsanena ca: âsanena saha pànãya- 
   우다깡 아-사네-나 짜: 아-사네-나 사하 빠-니-야   paribhojanãya-udakaññhapanaü kataü kiü?
   빠리보-자니-야 우다깟타빠낭 까땅 낑?

   마실 물과 씻을 물, 그리고 앉을 자리를 준비했습니까?

A. âsanena saha pànãya-paribhojanãya-udakaññhapanaü niññitaü
   아-사네-나 사하 빠-니-야 빠리보-자니-야 우다깟타빠낭 닛띠땅

   마실 물과 씻을 물, 그리고 앉을 자리를 준비해놓았습니다.

Q. Uposathassa etàni pubbakaraõan-ti vuccati. kiü? 
   우뽀-사탓사 에-따-니 뿝바까라난띠 웃짜띠. 낑?

   포살을 위한 ‘사전준비(뿝바까라나)’란 무엇입니까?

A. Etàni cattàri vattàni sammajjana-karaõàdãni saïgha-sannipàtato
   에-따-니 짯따-리 왓따-니 삼맛자나 까라나-디-니 상가 산니빠-따또-   pañhamaü kattabbattà uposathassa uposatha-kammassa 
   빠타망   깟땁밧따- 우뽀-사탓사 우뽀-사타 깜맛사   pubbakaraõan-ti vuccati. Pubbakaraõanã-ti akkhàtàni
   뿝바까라난띠 웃짜띠. 뿝바까라나니- 띠 악카-따-니

   상가가 모이기 전, 청소 등 4가지 준비를 하는 것을 포살과 포살의

식을 위한 사전준비라고 합니다. 사전준비를 선언했습니다. 

Q. Chanda pàrisuddhi, utukkhànaü, bhikkhu-gaõanà ca ovàdo; 
   찬다  빠-리숫디, 우뚝카-낭, 빅쿠  가나나- 짜 오-와-도-;   Uposathassa etàni, pubbakiccan-ti vuccati. Chanda-pàrisuddhi: 
   우뽀-사탓사 에-따-니, 뿝바낏짠 띠 웃짜띠. 찬다 빠-리숫디:   Chandàrahànaü bhikkhånaü chanda-pàrisuddi-àharaõaü kataü kiü? 
   찬다-라하-낭  빅쿠-낭    찬다  빠-리숫디 아-하라낭 까땅 낑?



   ①동의(찬다), ②청정, ③계절, ④비구 숫자, ⑤훈계는 사전 의무

(뿝바낏짜)라고 합니다. 결석한 비구의 동의와 청정을 전달했습니까?

A. Chanda-pàrisuddi-àharaõaü niññhitaü
   찬다  빠-리숫디 아-하라낭 닛티땅
   [Chanda-pàrisuddi-àharaõaü idha n'atthi]
   [찬다  빠-리숫디 아-하라낭 이다 낫티]

   동의(찬다)와 청정을 전달했습니다.

   [전달할 동의와 청정이 없습니다.]

Q. Utukkhànaü: hemantàdãnaü tiõõaü utånaü ettakaü, atikkantaü 
   우뚝카-낭:  헤-만따-디-낭 띤낭 우뚜-낭 엣따깡 앗띡깐땅
   ettaka§ avasiññhan'ti. Eva§ utu-àcikkhana§ kata§ ki§?
   엣따깡 아와싯탄 띠. 에-왕 우뚜 아-찍카낭 까땅 낑?

   계절을 선언해 주십시오. 세 계절 중, 예를 들어 겨울철 포살이 몇 

번 지났고 몇 번이 남았는지 선언하여 주시겠습니까?

A. Utånãdha pana sàsane hemanta-gimha-vassànàna§ vasena tãõi   
 
   우뚜-니-다 빠나 사-사네- 헤-만따 김하 왓사-나-낭 와세-나 띠니 
   honti. Aya§ hemanta-utu[gimhàna-utu, vassàna-utu]. Asmi§ 
utumhi 
   혼-띠. 아양 헤-만따 우뚜[김하-나 우뚜, 왓사-나 우뚜]. 아스밍 우뚬히
   aññha[dasa] uposathà. Iminà pakkhena eko uposatho sampatto,
   앗타[다사] 우뽀-사타-. 이미나- 빡케-나 에-꼬- 우뽀-사토- 삼빳또-
   tayo uposathà atikkantà, cattàro uposathà avasiññà.
   따요- 우뽀-사타- 아띡깐따-, 짯따-로- 우뽀-사타- 아와싯따-.

   겨울철, 여름철, 우기 세 계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겨울철[여름철, 

우기]입니다. 이 계절은 8번[10번]의 포살이 있습니다. 이번 포살은 

개시 중에 있고, 3번의 포살이 지났으며 4번의 포살이 남았습니다.

Q. Bhikkhu-gaõanà ca: Imasmi§ uposathagge sannipatitàna§ 
   빅쿠 가나나- 짜: 이마스밍 우뽀-사탁게- 산니빠띠따-낭
   Bhikkhåna§ gaõanà, kittakà bhikkhå honti?
   빅쿠-낭    가나나-, 낏따까- 빅쿠-  혼-띠?

   비구의 숫자를 선언해 주십시오. 이 포살당에 모인 비구의 숫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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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언하여 주시겠습니까?

A. Imasmi§ uposathagge sannipatitàna§ bhikkhåna§ gaõanà
   이마스밍 우뽀-사탁게- 산니빠띠따-낭 빅쿠-낭 가나나-
   cattàro[pa¤ca, cha, satta, aññha, nava, dasa...] bhikkhå honti
   짯따-로-[빤짜, 차, 삿따, 앗타, 나와, 다사...] 빅쿠- 혼-띠

   이 포살당에 모인 비구의 숫자는 4[5,6,7,8,9,10...]명입니다.

Q. Ovàdo : Bhikkhunãna§ ovado dàtabbo, dinno ki§?
   오-와-도-: 빅쿠니-낭 오-와도- 다-땁보- 딘노- 낑?

   훈계를 선언해 주십시오. 비구니가 요청한 훈계가 있습니까?

A. Idàni pana tàsa§ natthitàya, so ca ovàdo idha n'atthi.
   이다-니 빠나 따-상 낫티따-야, 소- 짜 오-와-도- 이다 낫티.

   오늘날에는 비구니들이 없기 때문에 요청한 훈계가 없습니다.

Q. Uposathassa etàni pubbakiccan-ti vuccati. kiü? 
   우뽀-사탓사 에-따-니 뿝바낏짠띠 웃짜띠. 낑?

   포살의 ‘사전의무’란 무엇입니까?

A. Etàni pa¤ca-kammàni chandàharaõàdãni pàtimokkhuddesato 
   에-따-니 빤짜 깜마-니 찬다-하라나-디-니 빠-띠목-쿳데-사또-
   pañhamaü kattabbattà uposathassa, uposatha-kammassa 
   빠타망   깟땁밧따- 우뽀-사탓사 우뽀-사타 깜맛사
   pubba kiccan'ti vuccati. Pubba kiccànã'ti akkhàtàni.
   뿝바  낏짠띠 웃짜띠. 뿝바 낏짜-니-띠 악카-따-니.

   동의(찬다)의 전달 등 5가지 이행해야 할 의무입니다. 계목 암송 전

에 포살과 포살의식을 위해 이행해야 할 의무를 ‘사전의무’라고 합

니다. ‘사전의무’ 선언을 마쳤습니다.

Q. Uposatho yàvatikà ca bhikkhå kammappattà sabhàgàpattiyo ca. 
   우뽀-사토- 야-와띠까- 짜 빅쿠- 깜맙빳따- 사바-가-빳띠요- 짜.
   Na vijjanti; vajjanãyà ca puggalà tasmi§ na honti, pattakallan'ti 
   나 윗잔띠; 왓자니-야- 짜 뿍갈라- 따스밍 나 혼-띠 빳따깔란띠 
   vuccati. Uposatho: Tãsu uposathadivasesu càtuddasã, paõõarasã, 
   웃짜띠. 우뽀-사토-: 띠-수 우뽀-사타디와세-수 짜-뚯다시-, 빤나라시-,
   sàmaggãsu, ajj'uposatho ko uposatho?
   사-막기-수, 앗주뽀-사토- 꼬- 우뽀-사토-?

①포살 날, ②얼마나 많은 비구가 포살에 참석했는가, ③‘동분의 범계’를 



한 비구들은 없는가, ④피해야 할 사람이 없는가, 이것이 ‘적당한 시기’

입니다. ‘14일, 15일, 화합일’ 이 세 포살일 중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A. Ajj'uposatho paõõaraso[cātuddasso]
   앗주뽀-사토- 빤나라소-[짜-뚯닷소-]

   오늘은 15일[14일] 포살일입니다.

Q. Yàvatikà ca bhikkhå kammappattà'ti ki§?
   야-와띠까- 짜 빅쿠- 깜맙빳따-띠  낑?

‘얼마나 많은 비구가 포살에 참석했는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Yattakà bhikkhå tassa uposatha-kammassa, pattà yuttà anuråpà, 
   얏따까- 빅쿠- 땃사 우뽀-사타 깜맛사, 빳따- 윳따- 아누루-빠-,
   sabbantimena paricchedena cattàro bhikkhå pakatattà, saïghena 
   삽바니띠메-나 빠릿체-데-나 짯따-로- 빅쿠- 빠까땃따-, 상게-나
   anukkhittà, te ca kho hatthapàsa§ avijahitvà  eka-sãmàya§ ñhità.
   아눅킷따-, 떼- 짜 코- 핫타빠-상 아위자히뜨와- 에-까 시-마-양 티따-.

   많은 비구들이 정식포살에 참석하고 있지만 그들은 온당하고 적절해

야 합니다. 즉, 상가에 정권(권한정지)되지 않은 비구가 4명 이상이

어야 하고 핫타빠사(약 120~125cm)이상 떨어져 있으면 안 되며, 같

은 시마(절의 경계)안에 있어야 합니다.

Q. Sabhàgàpattiyo ca na vijjanti ki§?
   사바-가-빳띠요- 짜 나 윗잔띠 낑?

‘동분의 범계를 한 비구는 없는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Vikàla-bhojanàdi vatthu sabhàgàpattiyo ca na vijjanti.
   위깔-라 보-자나-디 왓투 사바-가-빳띠요- 짜 나 윗잔띠.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음식을 같이 먹는 것’등 비구들이 같이 범   

   계를 저지른 것을 말합니다. 동분의 범계를 한 비구는 없습니다.

Q. Vajjanãyà ca puggalà tasmi§ na honti ki§?
   왓자니-야- 짜 뿍갈라- 따스밍 나 혼-띠 낑?

‘피해야 할 사람이 없는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A. Gahaññha-paõóakàdayo, eka-vãsati vajjanãyà pugglà  
   가핫타  빤다까-다요-, 에-까 위-사띠 왓자니-야- 뿍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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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tthapàsato bahi-karaõavasena vajjetabbà, te asmi§ na honti.
   핫타빠-사또- 바히 까라나와세-나 왓제-땁바-, 떼- 아스밍 나 혼-띠.

21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가자, 빤다까(중성, 내시) 등

입니다. 그런 사람은 포살에 핫타빠사(약 120~125cm)이상 떨어져야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없습니다.

Q. Pattakallan'ti vuccati ki§?
   빳따깔란띠  웃짜띠 낑?

‘적당한 시기’란 무엇입니까?

A. Saïghassa uposatha-kamma§ imehi catåhi lakkhaõehi       
   상갓사   우뽀-사타 깜망  이메-히 짜뚜-히 락카네-히 

saïgahita§ ‘pattakallan’ti vuccati? Pattakàla vantan'ti akkhàta§.
   상가히땅  빳따깔란 띠 웃짜띠? 빳따깔-라 완딴 띠 악카-땅.

   상가의 포살의식은 이 4가지 특징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것이 ‘적당한 시

기’입니다. 적당한 시기를 선언했습니다.

Pubbakaraõa-pubbakiccàni samàpetvà desità-pattikassa  
뿝바까라나 뿝바낏짜-니 사마-뻬-뜨와- 데시따- 빳띠깟사

samaggassa bhikkhu-saïghassa anumatiyà pàtimokkha§
사막갓사  빅쿠   상갓사   아누마띠야- 빠-띠목캉

uddisitu§ àràdhana§ karomi.
웃디시뚱 아-라-다낭 까로-미.

사전준비와 사전의무가 완료되었고, 참회하고 화합한 비구상가의 동의

하에 계목을 암송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Sàdhu! Sàdhu! Sàdhu!
사-두  사-두  사-두

좋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v 이상은 빨리어 또는 미얀마어(자국어)로 낭송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āSambhddhassa (3x)
나모-  땃사 바가와또-  아라하또- 삼마-삼붓닷사       (3번)

(앞부분에서 이미 제창 하였을 경우 생략) 

Suõàtu me bhante saïgho, ajj’uposatho  
수나-뚜 메- 반떼- 상고- 앗주뽀-사토- 
paõõaraso[càtuddaso], yadi saïghassa pattakallaü, saïgho 
빤나라소-[짜-뚯다소-] 야디 상갓사 빳따깔랑, 상고-  
uposathaü kareyya, pàtimokkhaü uddiseyya. 
우뽀-사탕 까레이야, 빠-띠목캉  웃디세이야.

상가 스님들께서는 제 말을 경청해주십시오. 오늘은 15일[14일]의 포살 날입

니다. 상가를 위해 적절하다면 포살을 시행해야하며 계목을 암송해야 합니다.

kiü saïghassa pubbakiccaü? 
낑  상갓사   뿝바낏짱?
pàrisuddhiü àyasmanto àrocetha pàtimokkhaü uddisissàmi. 
빠-리숫딩 아-야스만또- 아-로-쩨-타 빠-띠목캉 웃디싯사-미. 
taü sabbe va santà sàdhukaü suõoma manasikaroma.
땅  삽베- 와 산따- 사-두깡 수노-마 마나시까로-마.

상가가 지켜야할 최초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스님들께서는 자신의 청정

함을 고백해주십시오. 저는 계목을 암송하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계목을 잘 경청해야 하며 잘 새겨야 합니다. 

yassa siyà àpatti, so àvãkareyya. asantiyà àpattiyà, tuõhã  
얏사 시야- 아-빳띠, 소- 아-위-까레이야-. 아산띠야- 아-빳띠야-, 뚠히- 
bhavitabbaü. tuõhã bhàvena kho panàyasmante parisuddhàti 
vedissàmi. 
바위땁방. 뚠히- 바-웨-나 코- 빠나-야스만떼- 빠리숫다-띠 웨-딧사-미.

만약 자신이 범계를 했다면 그것을 드러내야 합니다. 범계하지 않았다

면 침묵하십시오. 침묵하면 스님들이 청정하다고 저는 알겠습니다. 

yathà kho pana paccekapuññhassa veyyàkaraõaü hoti, evamevaü 
야타- 코- 빠나 빳쩨-까뿟탓사 웨이야-까라낭 호-띠, 에-와메-왕
evaråpàya parisàya yàvatatiyaü anusàvitaü hoti. yo pana 
에-와루-빠-야 빠리사-야 야-와따띠양 아누사-위땅 호-띠. 요- 빠나
bhikkhu yàvatatiyaü anusàviyamàne saramàno santi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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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쿠   야-와따띠양 아누사-위야마-네- 사라마-노- 산띵
àpattiü nàvãkareyya, sampajànamusàvàdassa hoti. 
아-빳띵 나-위-까레이야, 삼빠자-나무사-와-닷사 호-띠.

하나씩 질문 받을 때마다 스님들은 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가 대중에게 세 번 선언할 것입니다. 만약 비구가 세 번 선언하는 동

안 범계한 사실이 기억나는데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알면

서도 거짓말을 한 것이 됩니다.  

sampajànamusàvàdo kho panàyasmanto antaràyiko dhammo vutto 
삼빠자-나무사-와-도- 코- 빠나-야스만또- 안따라-이꼬- 담모- 웃또-
bhagavatà. tasmà saramànena bhikkhunà àpannena visuddhàpekkhena 
바가와따-. 따스마- 사라마-네-나 빅쿠나- 아-빤네-나 위숫다-뻭케-나
santã àpatti àvãkàtabbà. àvãkatà hissa phàsu hoti.
산띠- 아-빳띠 아-위-까-땁바-. 아-위-까따- 힛사 파-수 호-띠.

알면서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향상’에 장애가 된다고 세존께서 설하

셨습니다. 따라서 범계한 사실이 기억난 비구는 청정해지고자 한다면 

범계한 사실을 드러내야 합니다. 드러내면 편안할 것입니다.

uddiññhà kho àyasmanto, nidànaü 
웃딧타- 코- 아-야스만또 니다-낭

스님들이시여, 이제 도입부를 암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Nidànaü niññhitaü
니다-낭 닛티땅

도입부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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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빠라지까
(Pārājika)

tatrime cattàro pàràjikà dhammà uddesaü àgacchanti. 
따뜨리메- 짯따-로- 빠-라-지까-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이제 4가지 ‘빠라지까’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1) 빠라지까 1. 성행위(메투나담마, Methunadhamm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ånaü sikkhàsàjãvasamàpanno sikkhaü 
요- 빠나 빅쿠  빅쿠-낭    식카-사-지-와사마-빤노- 식캉
apaccakkhàya dubbalyaü anàvãkatvà methunaü dhammaü 
pañiseveyya, 
아빳짝카-야 둡발량 아나-위-까뜨와- 메-투낭 담망 빠띠세-웨이야,
antamaso tiracchànagatàya pi - pàràjiko hoti, asaüvàso.
안따마소- 띠랏차-나가따-야 삐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비구의 계율과 생계수단을 지닌 비구가 그 계율을 포기하지도 않고 지

킬 수 없음을 알리지도 않은 채 (①입, ②항문, ③성기에) 성행위를 하

면, 심지어 암 짐승일지라도 빠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2) 빠라지까 2. 절도(아딘나다나, Adinnādā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gàmà và ara¤¤à và adinnaü theyyasaïkhàtaü 
요- 빠나 빅쿠  가-마- 와- 아란냐- 와- 아딘낭 테이야상카-땅
àdiyeyya. yathàråpe adinnàdàne ràjàno coraü gahetvà 
아-디예이야. 야타-루-뻬- 아딘나-다-네- 라-자-노- 쪼-랑 가헤-뜨와-
haneyyuü và bandheyyuü và pabbàjeyyuü và: 
하네이융 와- 반데이융 와- 빱바-제이융 와-:
ßcorosi, bàlosi, måëhosi, thenosã!û ti, tathàråpaü bhikkhu 
“쪼-로-시, 발-로-시, 물-호-시, 테-노-시-” 띠, 따타-루-빵 빅쿠
adinnaü àdiyamàno - ayam-pi pàràjiko hoti, asaüvàso.
아딘낭 아-디야마-노- 아얌삐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어떤 비구가 훔치려는 의도로 마을이나 숲에서, 주지 않은 것을 가지면, 마

치 주지 않은 것을 훔친 죄수를 체포한 왕이 “너는 강도, 바보, 천치, 도둑

이다.라고 하며 매질하고 투옥하고 귀양을 보내듯이 이처럼 주지 않는 것



1. 빠라지까(Pārājika)

을 가진 비구는 빠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3) 빠라지까 3. 살인(마눗사윅가하, Manussaviggah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cicca manussaviggahaü jãvità voropeyya, 
요- 빠나 빅쿠  산찟짜  마눗사윅가항   지-위따- 워-로-뻬이야,
satthahàrakaü vàssa pariyeseyya, maraõavaõõaü và saüvaõõeyya, 
삿타하-라깡 왓-사 빠리예-세이야, 마라나완낭 와- 상완네이야,
maraõàya và samàdapeyya: ßambho purisa kiü tuyhiminà pàpakena 
마라나-야 와- 사마-다뻬이야: 암보- 뿌리사 낑 뚜히미나- 빠-빠께-나
dujjãvitena? matante jãvità seyyo!ûti, iti cittamano cittasaïkappo 
둣지-위떼-나? 마딴떼- 지-위따- 세이요-!”띠, 이띠 찟따마노- 찟따상깝뽀-
anekapariyàyena maraõavaõõaü và saüvaõõeyya, maraõàya và 
아네-까바리야-예-나 마라나완낭 와- 상완네이야, 마라나-야 와-
samàdapeyya - ayam-pi pàràjiko hoti, asaüvàso.
사마-다뻬이야 아얌삐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어떤 비구가 ①의도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거나, ②암살해 줄 사람을 

찾거나, ③죽음의 이점을 찬탄하거나, ④죽음을 부추기면서 “이보게, 불

행하고 비참한 삶이 무엇이 좋은가? 당신에겐 삶 보다는 죽음이 낫다.” 

고 한다. 이러한 생각과 목적으로 여러 방식으로 죽음의 이점을 찬탄하거

나, 죽음을 부추겨 (죽으면) 빠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수 없다.

(4) 빠라지까 4. 초인의 상태(웃따리마눗사담마)
(Uttarimanussadhamm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nabhijànaü uttarimanussadhammaü attåpanàyikaü 
요- 빠나 빅쿠  아나비자-낭 웃따리마눗사담망    앗뚜-빠나-이깡

alam’ariya¤àõadassanaü samudàcareyya: ßiti jànàmi, iti  
알라마리야냐-나닷사낭 사무다-짜레이야: “이띠 자-나-미, 이띠 

passàmã!û ti, tato aparena samayena samanuggàhiyamàno
빳사-미-!” 띠, 따또 아빠레-나 사마예-나 사마눅가-히야마-노-

và asamanuggàhiyamàno và àpanno visuddhàpekkho
와- 아사마눅가-히야마-노- 와- 아-빤노- 위숫다-뻭코-

evaü vadeyya: ßajànamevàü àvuso avacaü: jànàmi;
에-왕 와데이야: “아자-나메-왕 아-우소- 아와짱 ‘자-나-미’

apassaü: passàmi; tucchaü musà vilapinû-ti,  
아빳상 ‘빳사-미’, 뚯창 무사- 윌라삔” 띠,

a¤¤atra adhimànà - ayam-pi pàràjiko hoti, asaüvà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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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냐뜨라 아디마-나- 아얌 삐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통찰지가 없는 비구가 인간을 넘어선 상태를 떠벌리며 수승한 알고 봄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나는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본다.”라고 말

한다. 그러면 나중에 (상가에서) 반대심문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없

이, 자신의 청정함에 대한 후회로 청정하게 되고자 “스님들이시여, 알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보지 못하면서 ‘나는 본다.’라고 허위로, 거짓으

로, 허황되게 말했습니다.”라고 고백할지라도, 자신의 과대평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빠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uddiññhà kho àyasmanto cattàro pàràjikà dhammà. yesaü bhikkhu 
웃딧타- 코- 아-야스만또- 짯따-로- 빠-라-지까- 담마-. 예-상 빅쿠
a¤¤ataraü và a¤¤ataraü và àpajjitvà na labhati bhikkhåhi saddhiü 
안냐따랑 와- 안냐따랑 와- 아-빳지뜨와- 나 라바띠 빅쿠-히 삿딩
saüvàsaü. yathà pure, tathà pacchà, pàràjiko hoti, asaüvàso. 
상와-상. 야타- 뿌레-, 따타- 빳차-, 빠-라-지꼬- 호-띠, 아삼와-소-.

존경하는 스님들이시여, 4가지 빠라지까를 암송하였습니다. 이 4가지 

범계 중 하나라도 범한 비구는 더 이상 비구들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전에 무엇을 했건 이러한 범계를 한 후에는 빠라지까가 되어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Pàràjikaü niññhita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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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라-지깡 닛티땅

빠라지까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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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가디세사
(Saṅghādisesa)

ime kho panàyasmanto terasa saïghàdisesà dhammà uddesaü 
àgacchanti.
이메- 코- 빠나-야스만또- 떼-라사 상가-디세-사-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13가지 ‘상가디세사’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5) 상가디세사 1. 사정(숙까위삿티, Sukkavisaṭṭhi-sikkhāpadaṃ)

sa¤cetanikàsukkavisaññhi, a¤¤atra supinantà, saïghàdiseso.
산쩨-따니까-숙까위삿티, 안냐뜨라 수삐난따-, 상가-디세-소-.

꿈속을 제외하고 고의로 정액을 나오게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6) 상가디세사 2. 신체접촉(까야상삭가, Kāyasaṃsagg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otiõõo vipariõatena cittena màtugàmena saddhiü 
요- 빠나 빅쿠 오-띤노- 위빠리나떼-나 찟떼-나 마-뚜가-메-나 삿딩
kàyasaüsaggaü samàpajjeyya, hatthagàhaü và veõigàhaü và 
까-야상삭강 사마-빳제이야, 핫타가-항 와- 웨-니가-항 와-
a¤¤atarassa và a¤¤atarassa và aïgassa paràmasanaü, saïghàdiseso.
안냐따랏사 와- 안냐따랏사 와- 앙갓사 빠라-마사낭, 상가-디세-소-.

비구가 음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여성과 ①몸을 접촉하거나, ②손을 

잡거나, ③머리카락을 잡거나, ④팔다리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접촉하

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7) 상가디세사 3. 음란한 말(둣툴라와짜, Duṭṭhullavācā-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otiõõo vipariõatena cittena màtugàmaü 
요- 빠나 빅쿠 오-띤노- 위빠리나떼-나 찟떼-나 마-뚜가-망
duññhullàhi vàcàhi obhàseyya. yathà taü yuvà 
둣툴라-히 와-짜-히 오-바-세이야. 야타- 땅 유와-
yuvatiü methunåpasaühitàhi, saïghàdiseso.
유와띵 메-투누-빠상히따-히, 상가-디세-소-.

비구가 음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젊은 남자가 젊은 여성에게 성적인 

표현’을 하듯이 여성에게 음란한 말을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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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8) 상가디세사 4. 성공양(앗따까마빠릿짜리야, Attakāmapāricariy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otiõõo vipariõatena cittena màtugàmassa santike 
요- 빠나 빅쿠 오-띤노- 위빠리나떼-나 찟떼-나 마-뚜가-맛사 산띠께-attakàmapàricariyàya vaõõaü bhàseyya: ßetad-aggaü bhagini 
앗따까-마빠-리짜리야-야 완낭 바-세이야: 에-따닥강 바기니pàricariyànaü yà màdisaü sãlavantaü kalyàõadhammaü brahmacàriü 
빠-리짜리야-낭 야- 마-디상 실-라완땅 깔랴-나담망 브라흐마짜-링etena dhammena paricareyyàû ti, methunåpasaühitena, saïghàdiseso. 
에-떼-나 담메-나 빠리짜레이야-” 띠, 메-투누-빠상히떼-나, 상가-디세-소-.

비구가 음욕에 사로잡힌 마음으로 여성의 면전에서 자신의 성적 욕구를 위해 
공양공덕을 찬양하면서 말한다. “자매여 최상의 공양은 나같이 덕이 높고 수
승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이러한 행위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다.” 이렇게 성
행위를 암시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9) 상가디세사 5. 중매(산짜릿따, Sañcaritt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carittaü samàpajjeyya, itthiyà và 
요- 빠나 빅쿠 산짜릿땅 사마-빳제이야, 잇티야- 와-purisamatiü, purisassa và itthimatiü, jàyattane và 
뿌리사마띵, 뿌리삿사 와- 잇티마띵, 자-얏따네- 와-jàrattane và, antamaso taïkhaõikàya pi, saïghàdiseso. 
자-랏따네- 와-, 안따마소- 땅카니까-야 삐, 상가-디세-소-.

비구가 ①남자의 의향을 여성에게, 여성의 의향을 남자에게 전하여 ②
부부나 애인(정부)의 연을 맺도록 제안하면 단 한 번의 중매역할일지라
도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0) 상가디세사 6. 꾸띠 짓기(꾸띠까라, Kuṭikāra-sikkhāpadaṃ)

sa¤¤àcikàya pana bhikkhunà kuñiü kàrayamànena assàmikaü 
산냐-찌까-야 빠나 빅쿠나- 꾸띵 까-라야마-네-나 앗사-미깡attuddesaü pamàõikà kàretabbà. tatridaü pamàõaü: dãghaso dvàdasa 
앗뚯데-상 빠마-니까- 까-레-땁바-. 따뜨리당 빠마-낭: 디-가소- 드와-다사vidatthiyo sugatavidatthiyà tiriyaü sattantarà. bhikkhå abhinetabbà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띠리양 삿딴따라-. 빅쿠- 아비네-땁바-vatthudesanàya, tehi bhikkhåhi vatthuü desetabbaü anàrambhaü 
왓투데-사나-야, 떼-히 빅쿠-히 왓퉁 데-세-땁방 아나-람방saparikkamanaü. sàrambhe ce bhikkhu vatthusmiü aparikkamane 
사빠릭까마낭. 사-람베- 쩨- 빅쿠   왓투스밍  아빠릭까마네-sa¤¤àcikàya kuñiü kàreyya, bhikkhå và anabhineyya 
산냐-찌까-야 꾸띵 까-레이야, 빅쿠- 와- 아나비네이야vatthudesanàya, pamàõaü và atikkàmeyya, saïghàdise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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왓투데-사나-야, 빠마-낭 와- 아띡까-메이야, 상가-디세-소-.

비구가 자신의 탁발로 얻은 것으로 ‘보시자 없이’ 스스로 꾸띠를 지을 
때는 표준치수로 지어야 한다. 그 표준은 부처님의 뼘으로 길이 12뼘
(3m/2.7m), 너비 7뼘(1.75m/1.6m)이다. 비구들은 모여서 꾸띠의 위치
를 지정해야 한다. 비구들이 지정한 꾸띠의 위치는 장애물이 없고 충분
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①장애물이 있고 ②충분한 공간이 
없는 장소에 스스로 탁발하여 꾸띠를 짓거나, ③비구들이 모여 꾸띠의 
위치를 지정하지 않았거나, ④표준치수를 초과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
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BMC/MB)

(11) 상가디세사 7. 정사 짓기(위하라까라, Vihārakāra-sikkhāpadaṃ)

mahallakaü pana bhikkhunà vihàraü kàrayamànena sassàmikaü 
마할라깡 빠나 빅쿠나- 위하-랑 까-라야마-네-나 삿사-미깡attuddesaü bhikkhåabhinetabbà vatthudesanàya. tehi bhikkhåhi 
앗뚯데-상 빅쿠-아비네-땁바- 왓투데-사나-야. 떼-히 빅쿠-히vatthuü desetabbaü anàrambhaü saparikkamanaü. sàrambhe ce 
왓퉁   데-세-땁방 아나-람방  사빠릭까마낭   사-람베- 쩨-bhikkhu vatthusmiü aparikkamane mahallakaü vihàraü kàreyya, 
빅쿠   왓투스밍  아빠릭까마네- 마할라깡  위하-랑 까-레이야,bhikkhå và anabhineyya vatthudesanàya, saïghàdiseso. 
빅쿠-  와- 아나비네이야 왓투데-사나-야, 상가-디세-소-.

비구가 ‘보시자의 후원’으로 자신의 계획 하에 정사(위하라)를 지을 때는 비

구들이 모여 정사의 위치를 지정해야 한다. 비구들이 지정한 정사의 위치는 

장애물이 없고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만약 비구가 ①장애물이 있고 

②충분한 공간이 없는 장소에 정사를 짓거나, ③비구들이 모여 정사의 위치

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2) 상가디세사 8. 악의 ․성냄 1(둣타․도사, Paṭhama-duṭṭha-dos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ü duññho doso appatãto amålakena 
요- 빠나 빅쿠 빅쿵 둣토- 도-소- 압빠띠-또- 아물-라께-나
pàràjikena dhammena anuddhaüseyya: ßappeva nàma naü 
빠-라-지께-나 담메-나 아눗당세이야: “압뻬-와 나-마 낭
imamhà brahmacariyà càveyyanû-ti. tato aparena samayena 
이맘하- 브라흐마짜리야- 짜-웨이얀” 띠. 따또- 아빠레-나 사마예-나
samanuggàhiyamàno và asamanuggàhiyamàno và, amålaka¤-ceva 
사마눅가-히야마-노- 와- 아사마눅가-히야마-노- 와-, 아물-라깐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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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ü adhikaraõaü hoti, bhikkhu ca dosaü patiññhàti, saïghàdiseso. 
땅  아디까라낭 호-띠, 빅쿠 짜 도-상 빠띳타-띠, 상가-디세-소-.

악의와 성냄으로 불만에 찬 비구가 ‘빠라지까와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

실로 “이 일로 그를 성스런 삶으로부터 추락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서 동료 비구를 고발한다. 그러면 나중에 (상가에서) 반대심문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없이 ①그 쟁점이 사실무근이고 ②그 비구가 자신의 악

의를 실토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3) 상가디세사 9. 악의 ․성냄 2(둣타․도사, Dutiya-duṭṭha-dos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ü duññho doso appatãto a¤¤abhàgiyassa 
요- 빠나 빅쿠  빅쿵     둣토- 도-소- 압빠띠-또- 안냐-바-기얏사
adhikaraõassa ki¤ci desaü lesamattaü upàdàya pàràjikena 
아디까라낫사 낀찌 데-상 레-사맛땅 우빠-다-야 빠-라-지께-나
dhammena anuddhaüseyya: ßappeva nàma naü imamhà 
담메-나  아눗담세이야: “압뻬-와 나-마 낭 이맘하-
brahmacariyà càveyyanû-ti. tato aparena samayena 
브라흐마짜리야- 짜-웨이얀” 띠. 따또- 아빠레-나 사마예-나
samanuggàhiyamàno và asamanuggàhiyamàno và, 
사마눅가-히야마-노- 와- 아사마눅가-히야마-노- 와-,
a¤¤abhàgiya¤-ceva taü adhikaraõaü hoti, koci deso 
안냐바-기얀쩨-와 땅 아디까라낭 호-띠, 꼬-찌 데-소-
lesamatto upàdinno, bhikkhu ca dosaü patiññhàti, saïghàdiseso.
레-사맛또- 우빠-딘노-, 빅쿠 짜 도-상 빠띳타-띠, 상가-디세-소-.

악의와 성냄으로 불만에 찬 비구가 “이 일로 그를 성스런 삶으로부터 

추락시킬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단순한 상황을 다른 쟁점과 연관시켜 

‘빠라지까와 연루된 사건’으로 동료비구를 고발한다. 그러면 나중에 (상

가에서) 반대심문을 받거나 받지 않거나 관계없이 ①그 쟁점이 단순한 

상황을 다른 쟁점과 연관시킨 것이고 ②그 비구가 자신의 악의를 실토

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4) 상가디세사 10. 상가분열 1(상가베다, Paṭhama-saṅghabhed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maggassa saïghassa bhedàya parakkameyya 
요- 빠나 빅쿠  사막갓사  상갓사   베-다-야 빠락까메이야
bhedanasaüvattanikaü và adhikaraõaü samàdàya paggayha tiññheyya. 
베-다나삼왓따니깡 와- 아디까라낭 사마-다-야 빡가이하 띳테이야.
so bhikkhu bhikkhåhi evam-assa vacanãyo: ßmà àyasm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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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aggassa 
소- 빅쿠 빅쿠-히 에-와맛사 와짜니-요-: “마- 아-야스마- 사막갓사

saïghassa bhedàya parakkami bhedanasaüvattanikaü và 
상갓사  베-다-야 빠락까미 베-다나삼왓따니깡   와-
adhikaraõaüsamàdàya paggayha aññhàsi. sametàyasmà saïghena, 
아디까라남사마-다-야 빡가이하 앗타-시. 사메-따-야스마- 상게-나,
samaggo hi saïgho sammodamàno avivadamàno ekuddeso phàsu 
사막고- 히 상고- 삼모-다마-노- 아위와다마-노- 에-꿋데-소- 파-수
viharatãû ti. eva¤-ca so bhikkhu bhikkhåhi vuccamàno tatheva 
위하라띠-”띠. 에-완짜 소- 빅쿠 빅쿠-히 웃짜마-노- 따테-와
paggaõheyya, so bhikkhu bhikkhåhi yàvatatiyaü samanubhàsitabbo 
빡간헤이야, 소- 빅쿠 빅쿠-히  야-와따띠양 사마누바-시땁보-
tassa pañinissaggàya. yàvatatiya¤-ce samanubhàsiyamàno taü 
땃사 빠띠닛삭가-야. 야-와따띠얀쩨- 사마누바-시야마-노- 땅 
pañinissajeyya, iccetaü kusalaü. no ce pañinissajeyya, saïghàdiseso. 
빠띠닛사제이야, 잇쩨-땅 꾸살랑. 노- 쩨- 빠띠닛사제이야, 상가-디세-소-. 

비구가 ①상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선동하거나 ②분열의 원인이 되는 

쟁점을 만들려고 고집하면 비구들은 다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다. “스

님, 상가의 화합을 깨뜨리려고 선동하거나 분열의 원인이 되는 쟁점을 

만들려고 하지 마시오. 스님은 상가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 격려하고 다

툼 없이 합송하면서 평온하게 머물러 주시오.” 그런데 비구들로부터 훈

계 받은 비구가 전과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그를 단념시키

기 위해서 3번까지 훈계해야 한다. 그가 3번까지 훈계해서 그치면 좋으

나 그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5) 상가디세사 11. 상가분열 2(상가베다, Dutiya-saṅghabheda-sikkhāpadaṃ)

tasseva kho pana bhikkhussa bhikkhåhonti anuvattakà vaggavàdakà, 
땃세-와 코- 빠나 빅쿳사 빅쿠-혼-띠 아누왓따까- 왁가와-다까-,
eko và dve và tayo và, te evaü vadeyyuü: ßmà àyasmanto 
에-꼬- 와- 드웨- 와- 따요- 와-, 떼- 에-왕 와데이융: “마- 아-야스만또- 
etaü bhikkhuü ki¤ci avacuttha, dhammavàdãceso bhikkhu, 
에-땅 빅쿵    낀찌 아와쭛타, 담마와-디-쩨-소- 빅쿠,
vinayavàdã ceso bhikkhu, amhàka¤-ceso bhikkhu; chanda¤-ca
위나야와-디- 쩨-소- 빅쿠, 암하-깐 쩨-소- 빅쿠; 찬단 짜
ruci¤-ca àdàya voharati, jànàti no bhàsati, amhàkam-petaü 
루찐 짜 아-다-야 워하라띠, 자-나-띠 노- 바-사띠, 암하-깜 뻬-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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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amatãû ti. te bhikkhå bhikkhåhi evam-assu vacanãyà: 
카마띠-” 띠. 떼- 빅쿠- 빅쿠-히 에-와맛수 와짜니-야-:

ßmà àyasmanto evaüavacuttha. na ceso bhikkhu dhammavàdã, 
“마- 아-야스만또- 에-와마와쭛타. 나 쩨-소- 빅쿠 담마와-디-,
na ceso bhikkhu vinayavàdã. mà àyasmantànam-pi saïghabhedo  
나 쩨-소- 빅쿠 위나야와-디-. 마- 아-야스만따-남 삐 상가베-도-
ruccittha. sametàyasmantànaü saïghena, samaggo hi saïgho 
룻찟타. 사메-따-야스만따-낭 상게-나, 사막고- 히 상고-
sammodamàno avivadamàno ekuddeso phàsu viharatãû ti.  
삼모-다마-노- 아위와다마-노- 에-꿋데-소- 파-수 위하라띠-” 띠.
eva¤-ca te bhikkhå bhikkhåhi vuccamànà tatheva  
에완짜 떼- 빅쿠- 빅쿠-히  웃짜마-나- 따테-와
paggaõheyyuü, te bhikkhå bhikkhåhi yàvatatiyaü 
빡간헤이융, 떼- 빅쿠- 빅쿠-히 야-와따띠양
samanubhàsitabbà tassa pañinissaggàya. yàvatatiya¤-ce
사마누바-시땁바- 땃사 빠띠닛삭가-야. 야-와따띠얀 쩨- 
samanubhàsiyamànà taü pañinissajeyyuü, iccetaü kusalaü.
사마누바-시야마-나- 땅 빠띠닛사제이융, 잇쩨-땅 꾸살랑
no ce pañinissajeyyuü, saïghàdiseso. 
노- 쩨- 빠디닛사제이융, 상가-디세-소-.

그 비구의 추종자며 한 패인 한 명이나 두 명, 혹은 세 명의 비구들이 말

하길 “스님들, 어떤 식으로든 그 스님을 훈계하지 마시오. 그는 법의 권위

자며, 율의 권위자입니다. 그는 우리의 승인과 동의하에 행동합니다. 그는 

우리를 알고 우리를 위해 말하고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비

구들은 그들을 이렇게 훈계해야 한다. “스님들,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그 

스님은 법의 권위자도 아니고 율의 권위자도 아니오. 스님들, 상가의 분열

에 찬동하지 마시오. 스님들은 상가의 화해와 화합을 위해 격려하고 다툼 

없이 합송하면서 평온하게 머물러 주시오.” 그런데 비구들로부터 훈계 받

은 비구들이 전과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그들을 단념시키기 위

해서 3번까지 훈계해야 한다. 그들이 3번까지 훈계해서 그치면 좋으나 그

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6) 상가디세사 12. 불복(둡바짜, Dubbaca-sikkhāpadaṃ)

bhikkhu paneva dubbacajàtiko hoti. uddesapariyàpannesu 
sikkhàpadesu 
빅쿠 빠네-와 둡바짜자-띠꼬- 호-띠-. 웃데-사빠리야-빤네-수 식카-빠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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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kkhåhi sahadhammikaü vuccamàno attànaü avacanãyaü karoti: 
빅쿠-히  사하담미깡  웃짜마-노- 앗따-낭 아와짜니-양 까로-띠:

ßmà maü àyasmanto ki¤ci avacuttha, kalyàõaü và pàpakaü và. 
“마- 망 아-야스만또- 낀찌 아와쭛타, 깔랴-낭 와- 빠-빠깡 와-.
aham-pàyasmante na ki¤ci vakkhàmi, kalyàõaü và pàpakaü và. 
아항 빠-야스만떼- 나 낀찌 왁카-미, 깔랴-낭 와- 빠-빠깡 와-.
viramathàyasmanto mama vacanàyàû ti. so bhikkhu bhikkhåhi 
위라마타-야스만또- 마마 와짜나-야-” 띠. 소- 빅쿠 빅쿠-히
evam-assa vacanãyo: ßmà àyasmà attànaü avacanãyaü akàsi. 
에-와마사 와짜니-요-: “마- 아-야스마- 앗따-낭 아와짜니-양 아까-시.
vacanãyam-evàyasmà attànaü karotu. àyasmà pi bhikkhå vadetu 
와짜니-야메-와-야스마- 앗따-낭 까로-뚜. 아-야스마- 삐 빅쿠- 와데-뚜
sahadhammena, bhikkhå pi àyasmantaüvakkhanti sahadhammena. 
사하담메-나,  빅쿠-  삐 아-야스만땅왁칸띠  사하담메-나.
evaü saüvaddhà hi tassa bhagavato parisà, yadidaü 
에-왕 상왓다-  히 땃사 바가와또- 빠리사-, 야디당
a¤¤am-a¤¤avacanena a¤¤am-a¤¤avuññhàpanenàû ti. eva¤-ca so 
bhikkhu 
안냐만냐와짜네-나 안냐만냐웃타-빠네-나- 띠. 에-완 짜 소- 빅쿠
bhikkhåhi vuccamàno tatheva paggaõheyya, so bhikkhu bhikkhåhi 
빅쿠-히  웃짜마-노- 따테-와 빡간헤이야, 소- 빅쿠 빅쿠-히
yàvatatiyaü samanubhàsitabbo tassa pañinissaggàya. yàvatatiya¤-ce 
야-와따띠양 사마누바-시땁보- 땃사 빠띠닛삭가-야. 야-와따띠얀 쩨-
samanubhàsiyamàno taü pañinissajeyya iccetaü kusalaü.  
사마누바-시야마-노- 땅 빠띠닛사제이야 잇쩨-땅 꾸살랑
no ce pañinissajeyya, saïghàdiseso.
노 쩨 빠띠닛사제이야, 상가-디세-소-.

비구들이 훈계하기 어려운 성격의 비구를 계목과 관련된 계율을 인용하
여 적법하게 훈계하고 있다. 그때 그 비구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스님들, 옳든 그르든 나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마시오. 나도 옳든 그르
든 스님들에게 어떤 훈계도 하지 않을 것이오. 스님들, 나에게 훈계하지 
마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비구들은 그에게 다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

다. “스님, 훈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시오. 스님은 훈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비구들이 바른 법에 입각하여 훈계하도록 해주시오. 
비구들은 바른 법에 입각하여 스님에게 훈계할 것이오. 부처님의 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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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훈계와 독려를 통해서 향상할 수 있소.” 그런데 그 비구에게 
훈계 받은 비구가 전과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단념시키기 위

해서 3번까지 그를 훈계해야 한다. 그가 3번까지 훈계해서 그치면 좋으
나 그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17) 상가디세사 13. 재가자를 타락시키는 자(꿀라두사까, Kuladūsaka-sikkhāpadaṃ)

bhikkhu paneva a¤¤ataraü gàmaü và nigamaü và upanissàya viharati 
빅쿠 빠네-와 안냐따랑 가-망 와- 니가망 와- 우빠닛사-야 위하라띠 
kuladåsako pàpasamàcàro. tassa kho pàpakà samàcàrà dissanti  
꿀라두-사꼬- 빠-빠사마-짜-로-. 땃사 코- 빠-빠까- 사마-짜-라- 딧산띠 
ceva suyyanti ca. kulàni ca tena duññhàni dissanti ceva suyyanti ca.  
쩨-와 수이얀띠 짜. 꿀라-니 짜 떼-나 둣타-니 딧산띠 쩨-와 수이얀띠 짜.
so bhikkhu bhikkhåhi evam-assa vacanãyo: ßàyasmà kho kuladåsako 
소- 빅쿠 빅쿠-히 에-와맛사 와짜니-요-: “아-야스마- 코- 꿀라두-사꼬-
pàpasamàcàro. àyasmato kho pàpakà samàcàrà dissanti ceva  
빠-빠사마-짜-로-. 아-야스마또- 코- 빠-빠까- 사마-짜-라- 딧산띠 쩨-와
suyyanti ca. kulàni càyasmatà duññhàni dissanti ceva suyyanti ca. 
수이얀띠 짜. 꿀라-니 짜-야스마따- 둣타-니 딧산띠 쩨-와 수이얀띠 짜.
pakkamatàyasmà imamhà àvàsà. alan-te idha vàsenàû ti. eva¤-ca  
빡까마따-야스마- 이맘하- 아-와-사-. 알란떼- 이다 와-세-나-” 띠. 에-완 짜
so bhikkhu bhikkhåhi vuccamàno te bhikkhå evaü vadeyya: 
소- 빅쿠  빅쿠-히  웃짜마-노- 떼- 빅쿠- 에-왕 와데이야:
ßchandagàmino ca bhikkhå, dosagàmino ca bhikkhå, mohagàmino ca 
“찬다가-미노- 짜 빅쿠-, 도-사가-미노- 짜 빅쿠-, 모-하가-미노- 짜
bhikkhå, bhayagàmino ca bhikkhå. tàdisikàya àpattiyà ekaccaü 
빅쿠-, 바야가-미노- 짜 빅쿠-. 따-디시까-야 아-빳띠야- 에-깟짱
pabbàjenti, ekaccaü na pabbàjentãû ti. so bhikkhu bhikkhåhi 
evam-assa 
빱바-젠-띠, 에-깟짱 나 빱바-젠-띠-”띠. 소- 빅쿠 빅쿠-히 에-와맛사
vacanãyo: ßmà àyasmà evaü avaca, na ca bhikkhå chandagàmino, na 
와짜니-요-: “마- 아-야스마- 에-왕 아와짜, 나 짜 빅쿠- 찬다가-미노-, 나
ca bhikkhå dosagàmino, na ca bhikkhå mohagàmino, na ca bhikkhå 
짜 빅쿠- 도-사가-미노-, 나 짜 빅쿠- 모-하가-미노-, 나 짜 빅쿠-
bhayagàmino. àyasmà kho kuladåsako pàpasamàcàro. àyasmato  
바야가-미노-. 아-야스마- 코- 꿀라두-사꼬- 빠-빠사마-짜-로-. 아-야스마또-
kho pàpakà samàcàrà dissanti ceva suyyanti ca. kulàni 
코- 빠-빠까- 사마-짜-라- 딧산띠 쩨-와 수이얀띠 짜. 꿀라-니
càyasmatà duññhàni dissanti ceva suyyanti ca. pakkamatàyasmà 
짜-야스마따- 둣타-니 딧산띠 쩨-와 수이얀띠 짜. 빡까마따-야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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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mhà àvàsà. alan-te idha vàsenàû ti. eva¤-ca so bhikkhu 
이맘하- 아-와-사-. 알란떼- 이다 와-세-나- 띠. 에-완 짜 소- 빅쿠
bhikkhåhi vuccamàno tatheva paggaõheyya, so bhikkhu 
빅쿠-히 웃짜마-노- 따테-와 빡간헤이야, 소- 빅쿠

bhikkhåhi yàvatatiyaü samanubhàsitabbo tassa pañinissaggàya. 
빅쿠-히 야-와따띠양 사마누바-시땁보- 땃사 빠띠닛삭가-야.
yàvatatiya¤-ce samanubhàsiyamàno taü pañinissajeyya
야-와따띠얀 쩨- 사마누바-시야마-노- 땅 빠띠닛사제이야
iccetaü kusalaü. no ce pañinissajeyya, saïghàdiseso.
잇쩨-땅 꾸살랑. 노- 쩨- 빠띠닛사제이야, 상가-디세-소-.

어떤 마을이나 읍에 의지하여 사는 비구가 재가자를 타락시키고 삿된 행

동을 할 경우 비구들은 다음과 같이 그 비구에게 훈계해야 한다. “스님, 

당신은 재가자들을 타락시키고 삿된 행동을 해왔소. 당신의 삿된 행동에 

대하여 보고 들어왔고 당신이 타락시킨 재가자들에 대해서도 보고 들어

왔소. 이 절을 떠나시오. 스님은 이곳에서 충분히 머물렀소.” 그런데 비

구들에게 훈계 받은 비구가 비구들에 관하여 이렇게 말한다. “스님들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편애하고 있소. 이런 범계로 누구

는 추방하고 누구는 추방하지 않는 겁니까?”그러면 비구들은 그에게 다

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다. “스님,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스님들은 탐

욕, 성냄, 어리석음, 두려움 때문에 편애하지 않습니다. 스님, 당신은 

재가자들을 타락시키고 삿된 행동을 해왔소. 당신의 삿된 행동을 보고 

들어왔고 당신이 타락시킨 재가자들에 대해서도 보고 들어왔소. 이 절을 

떠나시오. 스님, 당신은 이곳에 충분히 머물렀소.”그런데 비구들에게 

훈계 받은 비구가 전과같이 계속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단념시키기 위

해서 3번까지 그를 훈계해야 한다. 그가 3번까지 훈계해서 그치면 좋으

나 그치지 않으면 시작부터 끝까지 상가가 관여하는 상가디세사이다.

uddiññhà kho àyasmanto terasa saïghàdisesà dhammà, nava 
웃딧타- 코- 아-야스만또- 떼-라사 상가-디세-사- 담마-, 나와

pañhamàpattikà cattàro yàvatatiyakà. yesaü bhikkhu a¤¤ataraü 
빠타마-빳띠까- 짯따-로- 야-와따띠야까-. 예-상 빅쿠 안냐따랑

và a¤¤ataraü và àpajjitvà, yàvatihaü jànaü pañicchàdeti, tàvatihaü 
와- 안냐따랑 와- 아-빳지뜨와- 야-와띠항 자-낭 빠띳차-데-띠, 따-와띠항

tena bhikkhunà akàmà parivatthabbaü. parivutthaparivàsena 
떼-나 빅쿠나- 아까-마- 빠리왓탑방. 빠리웃타빠리와-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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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ikkhunà uttarichàrattaü bhikkhumànattàya pañipajjitabbaü. 
빅쿠나- 웃따리차-랏땅 빅쿠마-낫따-야  빠띠빳지땁방.

ciõõamànatto bhikkhu: yattha siyà vãsatigaõo bhikkhusaïgho, 
찐나마-낫또- 빅쿠:  얏타 시야- 위-사띠가노- 빅쿠상고-,

tattha so bhikkhu abbhetabbo. ekena pi ce åno vãsatigaõo 
땃타 소- 빅쿠 압베-땁보-. 에-께-나 삐 쩨- 우-노- 위-사띠가노-

bhikkhusaïgho taü bhikkhuü abbheyya, so ca bhikkhu anabbhito,
빅쿠상고-    땅  빅쿵     압베이야, 소- 짜 빅쿠 아납비또-,

te ca bhikkhå gàrayhà. ayaü tattha sàmãci.
떼- 짜 빅쿠- 가-라이하-. 아양 땃타 사-미-찌.

스님들이시여, 13가지 상가디세사를 낭송했습니다. 9가지(1~9)는 첫 번째 

범계로 바로 적용되며 4가지(10~13)는 세 번 훈계 후 적용됩니다. 상가디

세사의 어느 하나라도 범하는 비구는 좋건 싫건 고의적으로 숨긴 날 만큼 

별거(빠리와사, Parivāsa)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별거를 하고나면 상가의 

감독 하에 참회하는 6일 별거(마낫따, Mānatta)에 들어가야 합니다. 참회

가 끝나면 20명으로 구성되는 비구 상가에 의해 복권(압바나, Abbhāna)됩

니다. 20명 미만의 비구상가가 그 비구를 복권시킨다면 그는 복권되지 않

으며 참석한 비구들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입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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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ïghàdiseso niññhito
상가-디세-소- 닛티또-

상가디세사를 마쳤습니다.



2. 상가디세사(Saṅghādisesa)

3. 아니야따
(Aniyata)

ime kho panàyasmanto dve aniyatà dhammà uddesaü àgacchanti.
이메- 코- 빤나-야스만또- 드웨- 아니야따-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2가지 확정되지 않은 ‘아니야따’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18) 아니야따 1. (Paṭhama-aniyata-sikkhāpadaṃ) : 성행위가 가능한 곳

yo pana bhikkhu màtugàmena saddhiü eko ekàya raho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삿딩 에-꼬- 에-까-야 라호-

pañicchanne àsane alaïkammaniye nisajjaü kappeyya. 
빠띳찬네- 아-사네- 알랑깜마니예- 니삿장- 깝뻬이야.

tam-enaü saddheyyavacasà upàsikà disvà tiõõaü 
따메-낭 삿데이야와짜사- 우빠-시까- 디스와- 띤낭

dhammànaü a¤¤atarena vadeyya: pàràjikena và saïghàdisesena 
담마-낭 안냐다레-나 와데이야: 빠-라-지께-나 와- 상가-디세-세-나

và pàcittiyena và. nisajjaü bhikkhu pañijànamàno tiõõaü 
와- 빠-찟띠예-나 와-. 니삿장 빅쿠 빠띠자-나마-노- 띤낭

dhammànaü a¤¤atarena kàretabbo: pàràjikena và saïghàdisesena 
담마-낭 안냐따레-나 까-레-땁보-: 빠-라-지께-나 와- 상가-디세-세-나

và pàcittiyena và. yena và sà saddheyyavacasà upàsikà  
와- 빠-찟띠예-나 와-. 예-나 와- 사- 삿데이야와짜사- 우빠-시까-

vadeyya, tena so bhikkhu kàretabbo. ayaü dhammo aniyato.
와데이야, 떼-나 소- 빅쿠 까-레-땁보-. 아양 담모- 아니야또-.

비구가 ‘성행위가 가능’할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홀로 한 여성과 함께 

앉아있으면 그들을 목격한 신뢰할 만한 여성 재가 신도가 세 가지 범계 

‘①빠라지까, ②상가디세사, ③빠띳찌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

로서 고발한다. 비구도 그곳에 앉아있었음을 인정하면 세 가지 범계 

‘①빠라지까, ②상가디세사, ③빠띳찌야’ 중 어느 하나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또는 여성 재가 신도가 묘사하는 어떤 경우로 다루어 질 수 있

다. 이 경우 확정되지 않은 아니야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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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아니야따 2. (Dutiya-aniyata-sikkhāpadaṃ) : 음란한 대화가 가능한 곳

na heva kho pana pañicchannaü àsanaü hoti nàlaïkammaniyaü. 
나 헤-와 코- 빠나 빠띳찬낭 아-사낭 호-띠 날-랑깜마니양.

ala¤-ca kho hoti màtugàmaü duññhullàhi vàcàhi obhàsituü. 
알란 짜 코- 호-띠 마-뚜가-망 둣툴라-히 와-짜-히 오-바-시뚱.

yo pana bhikkhu tathàråpe àsane màtugàmena saddhiü eko 
요- 빠나 빅쿠 따타-루-뻬- 아-사네- 마-뚜가-메-나 삿딩 에-꼬-

ekàya raho nisajjaü kappeyya. tam-enaü saddheyyavacasà 
에-까-야 라호- 니삿장 깝뻬이야. 따메-낭 삿데이야와짜사-

upàsikà disvà dvinnaü dhammànaü a¤¤atarena vadeyya 
우빠-시까- 디스와- 드윈낭 담마-낭 안냐따레-나 와데이야

saïghàdisesena và pàcittiyena và. nisajjaü bhikkhu pañijànamàno 
상가-디세-세-나 와- 빠-찟띠예-나 와-. 니삿장 빅쿠 빠띠자-나마-노-

dvinnaü dhammànaü a¤¤atarena kàretabbo saïghàdisesena 
드윈낭  담마-낭   안냐따레-나 까-레-땁보- 상가-디세-세-나

và pàcittiyena và. yena và sà saddheyyavacasà upàsikà  
와- 빠-찟띠예-나 와-. 예-나 와- 사- 삿데이야와짜사- 우빠-시까-

vadeyya, tena so bhikkhu kàretabbo. ayam-pi dhammo aniyato. 
와데이야, 떼-나 소- 빅쿠 까-레-땁보-. 아얌 삐 담모- 아니야또-.

성행위가 가능 할 만큼 떨어져 있지는 않지만 한 ‘여성과 음란한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떨어진 자리에서, 비구가 여성과 홀로 은밀히 앉아 있다. 

그들을 목격한 신뢰할 만한 여성 재가 신도는 두 가지 범계 ‘①상가디세

사, ②빠찟띠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고발한다. 비구도 그

곳에 앉아있었음을 인정하면 두 가지 범계 ‘①상가디세사, ②빠찟띠야’

중 어느 하나로 다루어 질 수 있다. 또는 여성 재가 신도가 묘사하는 어

떤 경우로 다루어 질 수 있다. 이 경우 확정되지 않은 아니야따 이다.



3. 아니야따(Aniyata)

uddiññhà kho àyasmanto dve aniyatà dhammà. 
우딧타- 코- 아-야스만또- 드웨- 아니야따- 담마-

스님들이시여, 두 가지 확정되지 않은 ‘아니야따’ 계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Aniyato niññhito
아니야또- 닛티또-

아니야따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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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닛삭기야 빠찟띠야
(Nissaggiya pācittiyā)

ime kho panàyasmanto tiüsa nissaggiyà pàcittiyà 
이메- 코- 빠나-야스만또- 띰사 닛삭기야- 빠-찟띠야-
dhammàuddesaü àgacchanti. 
담마-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하는 30가지 ‘닛삭기야 빠찟

띠야’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20) 닛삭기야 1. 까티나 1(Paṭhama-kaṭhina-sikkhāpadaṃ) : 여벌가사

niññhitacãvarasmiü bhikkhunà ubbhatasmiü kañhine, dasàhaparamaü
닛티따찌-와라스밍 빅쿠나- 웁바따스밍 까티네-, 다사-하빠라망
atirekacãvaraü dhàretabbaü. taü atikkàmayato, nissaggiyaü pàcittiyaü.
아띠레-까찌-와랑 다-레-땁방. 땅 아띡까-마야또-, 닛삭기양 빠-찟띠양.

가사가 완료되었고 비구의 까티나 혜택이 다하였다면 그는 여벌의 가사를 

최대 10일 까지 지닐 수 있다. 그 이상 지니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v 까티나 혜택 1 : 안거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5개월 동안은 가사를

결정하지 않고 보관 가능. 까티나 혜택이 끝나면 여벌의 가사를 10일

안에 결정을 해야지만 계속 지닐 수 있다.

(21) 닛삭기야 2. 까티나 2(Dutiya-kaṭhina-sikkhāpadaṃ) : 가사삼의

niññhitacãvarasmiü bhikkhunà ubbhatasmiü kañhine, 
닛티따찌-와라스밍 빅쿠나- 웁바따스밍 까티네-,
ekarattam-pi ce bhikkhu ticãvarena vippavaseyya, 
에-까랏땀 삐 쩨- 빅쿠 띠찌-와레-나 윕빠와세이야,
a¤¤atra bhikkhusammutiyà, nissaggiyaü pàcittiyaü. 
안냐뜨라 빅쿠삼무띠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가사가 완료되었고 비구의 까티나 혜택이 다하였을 때, 상가에 승인을 

받지 않고 단 하루 밤이라도 가사 삼의로부터 떨어져 머문다면 포기하

고 참회해야 한다. 

v 까티나 혜택 2 : 안거가 끝난 그 다음날부터 5개월 동안은 가사 삼의

로부터 핫타빠사(hatthapāsa, 120~125cm)이상 떨어져 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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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닛삭기야 3. 까티나 3(Tatiya-kaṭhina-sikkhāpadaṃ) : 가사천 보관

niññhitacãvarasmiü bhikkhunà ubbhatasmiü kañhine, bhikkhuno 
닛티따찌-와라스밍 빅쿠나- 웁바따스밍 까티네-, 빅쿠노-
paneva akàlacãvaraü uppajjeyya. àkaïkhamànena bhikkhunà 
빠네-와 아깔-라찌-와랑 웁빳제이야. 아-깐카마-네-나 빅쿠나-
pañiggahetabbaü, pañiggahetvà khippam-eva kàretabbaü. no cassa 
빠띡가헤-땁방, 빠띡가헤-뜨와- 킵빠메-와 까-레-땁방. 노- 짯사
pàripåri, màsaparamaü tena bhikkhunà taü cãvaraü 
빠-리뿌-리, 마-사빠라망 떼-나 빅쿠나- 땅 찌-와랑
nikkhipitabbaü ånassa pàripåriyà, satiyà paccàsàya. tato ce 
닉키삐땁방 우-낫사 빠-리뿌-리야-, 사띠야- 빳짜-사-야. 따또- 쩨-
uttariü nikkhipeyya, satiyà pi paccàsàya, nissaggiyaü pàcittiyaü.
웃따링 닉키뻬이야, 사띠야- 삐 빳짜-사-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가사가 완료되었고 비구의 까티나 혜택이 다하고 나서 ‘때 아닌 가사 

천’이 생겼을 때 원하면 받을 수 있다. 비구가 일단 가사 천을 받으면 

즉시 그 가사 천으로 가사를 만들어야 한다. 가사 천이 충분하지 않아 

부족한 천을 채우고자 할 경우 최대 1달 동안 보관할 수 있다. 1달 이

상 보관하게 되면 그 이상의 가사 천을 모아야만 하더라도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3) 닛삭기야 4. 사용한 가사(뿌라나 찌와라, Purāṇacīvar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àtikàya bhikkhuniyà puràõacãvaraü dhovàpeyya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뿌라-나찌-와랑 도-와-뻬이야
và rajàpeyya và àkoñàpeyya và, nissaggiyaü pàcittiyaü.
와- 라자-뻬이야 와- 아-꼬-따-뻬이야 와-,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1번 이상) 사용한 가사를 세탁이나 염

색, 빨래를 시키면 (세탁 된)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4) 닛삭기야 5. 가사수취(찌와라 빠띡가하나, Cīvara-paṭiggahaṇ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àtikàya bhikkhuniyà hatthato cãvaraü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핫타또- 찌-와랑

pañiggaõheyya, a¤¤atra pàrivaññakà, nissaggiyaü pàcittiyaü.
빠띡간헤이야, 안냐뜨라 빠-리왓따까-, 닛삭기양 빠-찟띠양.

가사를 서로 바꾸는 것을 제외하고 친척이 아닌 비구니로부터 가사를 

취하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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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닛삭기야 6. 친척 아닌 자에 대한 요구(안냐따까 윈냣띠)
(Aññātaka-viññatti-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àtakaü gahapatiü và gahapatàniü và 
요- 빠나 빅쿠  안냐-따깡 가하빠띵 와- 가하빠따-닝 와-
cãvaraü vi¤¤àpeyya, a¤¤atra samayà, nissaggiyaü pàcittiyaü. 
찌-와랑 윈냐-뻬이야, 안냐뜨라 사마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tatthàyaü samayo: acchinnacãvaro và hoti bhikkhu 
땃타-양 사마요-: 앗친나찌-와로- 와- 호-띠 빅쿠
naññhacãvaro và - ayaü tattha samayo. 
낫타찌-와로- 와- 아양 땃타 사마요-.

비구가 친척이 아닌 남자나 여성 재가자로부터 가사 천을 요구하여 (받으면)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천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비

구의 가사가 ①도둑맞았거나 ②손상되었을 때이다.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26) 닛삭기야 7. 보시여분(따뚯따리, Tatuttari-sikkhāpadaṃ)

ta¤-ce a¤¤àtako gahapati và gahapatànã và bahåhi 
딴 쩨- 안냐-따꼬- 가하빠띠 와- 가하빠따-니- 와- 바후-히
cãvarehi abhihaññhuü pavàreyya, santaruttaraparamaü tena 
찌-와레-히 아비핫퉁 빠와-레이야, 산따룻따라빠라망 떼-나
bhikkhunà tato cãvaraü sàditabbaü. tato ce uttariü 
빅쿠나-  따또- 찌-와랑 사-디땁방. 따토- 쩨- 웃따링
sàdiy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사-디예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가사가 도둑맞았거나 손상되었을 때 가사를 요구해서) 친척이 아닌 남

자나 여성 재가자가 비구에게 많은 가사를 보시해도 그는 많아야 위가사

와 아래가사만 받을 수 있다. 그 이상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7) 닛삭기야 8. 준비 1(우빡카따, Paṭhama-upakkhaṭa-sikkhāpadaṃ)

bhikkhuü paneva uddissa a¤¤àtakassa gahapatissa và 
빅쿵     빠네-와 웃딧사 안냐-따깟사 가하빠띳사 와-
gahapatàniyà và cãvaracetàpannaü upakkhañaü hoti: 
가하빠따-니야- 와- 찌-와라쩨-따-빤낭 우빡카땅 호-띠:
ßiminà cãvaracetàpannena cãvaraü cetàpetvà Itthannàmaü 
“이미나- 찌-와라쩨-따-빤네-나 찌-와랑 쩨-따-뻬-뜨와- 잇탄나-망 
bhikkhuü cãvarena acchàdessàmãû ti. tatra ce so bhikkhu 
빅쿵 찌-와레-나 앗차-뎃사-미-” 띠. 따뜨라 쩨- 소- 빅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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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be appavàrito upasaïkamitvà cãvare vikappaü àpajjeyya: 
뿝베- 압빠와-리또- 우빠상까미뜨와- 찌-와레- 위깝빵 아-빳제이야:

ßsàdhu vata maü àyasmà iminà cãvaracetàpannena evaråpaü 
“사-두 와따 망 아-야스마- 이미나- 찌-와라쩨-따-빤네-나 에-와루-빵

và evaråpaü và cãvaraü cetàpetvà acchàdehãû ti. 
와- 에-와루-빵 와- 찌-와랑 쩨-따-뻬-뜨와- 앗차-데-히-” 띠.

kalyàõakamyataü upàdàya, nissaggiyaü pàcittiyaü.
깔랴-나까먀땅  우빠-다-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한명’의 남자나 여성 재가자가 친척이 아닌 비구를 위하여 가사자금을 준비

하며 “이 가사자금으로 가사를 구매해서 ‘아무개 비구’에게 이 가사를 보시해

야지”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전에 초청 받지 않은 ‘아무개 비구’가 ‘질 

좋은 가사’를 바라며 재가자에게 다가가서 “이보오, 당신이 이 가사자금으

로 ‘이러 이러한 가사’를 구입해서 나에게 보시하면 정말 좋겠소.”라고 가사

에 관한 요구사항을 이야기하여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8) 닛삭기야 9. 준비 2 (우빡카따, Dutiya-upakkhaṭa-sikkhāpadaṃ) :

bhikkhuü paneva uddissa ubhinnaü a¤¤àtakànaü gahapatãnaü 
빅쿵     빠네-와 웃딧사 우빈낭 안냐-따까-낭 가하빠띠-낭

và gahapatànãnaü và paccekacãvaracetàpannà upakkhañà honti: 
와- 가하빠따-니-낭 와- 빳쩨-까찌-와라쩨-따빤나- 우빡카따- 혼-띠:

ßimehi mayaü paccekacãvaracetàpannehi paccekacãvaràni 
“이메-히 마양 빳쩨-까찌-와라쩨-따-빤네-히 빳쩨-까찌-와라-니

cetàpetvà itthannàmaü bhikkhuü cãvarehi acchàdessàmàû ti. 
쩨-따-뻬-뜨와- 잇탄나-망 빅쿵 찌-와레-히 앗차-뎃사-마-” 띠.

tatra ce so bhikkhu pubbe appavàrito upasaïkamitvà cãvare 
따뜨라 쩨- 소- 빅쿠 뿝베- 압빠와-리또- 우빠상까미뜨와- 찌-와레-

vikappaü àpajjeyya: ßsàdhu vata maü àyasmanto imehi 
위깝빵  아-빳제이야: “사두 와따 망 아-야스만또- 이메-히

paccekacãvaracetàpannehi evaråpaü và evaråpaü và cãvaraü 
빳쩨-까찌-와라쩨-따-빤네-히 에-와루-빵 와- 에-와루-빵 와- 찌-와랑

cetàpetvà acchàdetha ubho va santà ekenàû ti. 
쩨-따-뻬-뜨와- 앗차-데-타 우보- 와 산따- 에-께-나-” 띠.

kalyàõakamyataü upàdàya, nissaggiyaü pàcittiyaü. 
깔랴-나까먀땅  우빠-다-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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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명’의 남자나 여성 재가자가 친척이 아닌 비구를 위하여 가사자금을 

준비하며 “우리 각자의 가사자금으로 각각 가사를 구매해서 ‘아무개 비

구’에게 보시하자” 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전에 초청 받지 않은 ‘아무

개 비구’가 ‘질 좋은 가사’를 바라며 그들에게 다가가서 “여보시오들, 

각자의 두 개 가사자금을 합하여 ‘이러 이러한 한 벌의 가사’를 구입하여 

나에게 가사를 보시하면 정말 좋겠소.”라고 가사에 관한 요구사항을 이

야기하여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29) 닛삭기야 10. 왕(라자, Rāja-sikkhāpadaṃ) : 돈 보시

bhikkhuü paneva uddissa ràjà và ràjabhoggo và bràhmaõo 
빅쿵 빠네-와 웃딧사 라-자- 와- 라-자복-고- 와- 브라-흐마노-
và gahapatiko và dåtena cãvaracetàpannaü pahiõeyya: 
와- 가하빠띠꼬- 와- 두-떼-나 찌-와라쩨-따-빤낭 빠히네이야:
ßiminà cãvaracetàpanena cãvaraü cetàpetvà itthannàmaü 
“이미나- 찌-와라쩨-따-빠네-나 찌-와랑 쩨-따-뻬-뜨와- 잇탄나-망
bhikkhuü cãvarena acchàdehãû ti. so ce dåto taü bhikkhuü 
빅쿵     찌-와레-나 앗차-데-히-” 띠. 소- 쩨- 두-또- 땅 빅쿵
upasaïkamitvà evaü vadeyya: ßidaü kho bhante àyasmantaü 
우빠상까미뜨와- 에-왕 와데이야: “이당 코- 반떼- 아-야스만땅
uddissa cãvaracetàpannaü àbhataü, pañiggaõhàtu àyasmà 
웃딧사 찌-와라쩨-따-빤낭 아-바땅, 빠띡간하-뚜 아-야스마-
cãvaracetàpannanû-ti. tena bhikkhunà so dåto evam-assa 
찌-와라쩨-따-빤난” 띠. 떼-나 빅쿠나- 소- 두-또- 에-와맛사
vacanãyo: ßna kho mayaü àvuso cãvaracetàpannaü pañiggaõhàma 
와짜니-요-: “나 코- 마양 아-우소- 찌-와라쩨-따-빤낭 빠띡간하-마
cãvara¤-ca kho mayaü pañiggaõhàma kàlena kappiyanû-ti. 
찌-와란 짜 코- 마양 빠띡간하-마 깔-레-나 깝삐얀” 띠.
so ce dåto taü bhikkhuü evaü vadeyya: ßatthi panàyasmato 
소- 쩨- 두-또- 땅 빅쿵 에-왕 와데이야: “앗티 빠나-야스마또
koci veyyàvaccakaroû ti. cãvaratthikena bhikkhave bhikkhunà 
꼬-찌 웨이야-왓짜까로-” 띠. 찌-와랏티께-나 빅카웨- 빅쿠나-
veyyàvaccakaro niddisitabbo àràmiko và upàsako và: 
웨이야-왓짜까로- 닛디시땁보- 아-라-미꼬- 와- 우빠-사꼬- 와-:
ßeso kho àvuso bhikkhånaü veyyàvaccakaroû ti. 
에-소- 코- 아-우소- 빅쿠-낭 웨이야-왓짜까로-” 띠.
so ce dåto taü veyyàvaccakaraü sa¤¤àpetvà taü bhikkhuü 
소- 쩨- 두-또- 땅 웨이야-왓짜까랑 산냐-뻬-뜨와- 땅 빅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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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asaïkamitvà evaü vadeyya: ßyaü kho bhante àyasmà 
우빠상까미뜨와- 에-왕 와데이야: “양 코- 반떼- 아-야스마-
veyyàvaccakaraü niddisi, sa¤¤atto so mayà. upasaïkamatu 
웨이야-왓짜까랑 닛디시, 산냣또- 소- 마야-. 우빠상까마뚜
àyasmà kàlena, cãvarena taü acchàdessatãû ti. cãvaratthikena 
아-야스마- 깔-레-나, 찌-와레-나 땅 앗차-뎃사띠-” 띠. 찌-와랏티께-나
bhikkhave bhikkhunà veyyàvaccakaro upasaïkamitvà dvattikkhattuü 
빅카웨- 빅쿠나- 웨이야-왓짜까로- 우빠상까미뜨와- 드왓띡캇뚱
codetabbo sàretabbo: ßattho me àvuso cãvarenàû ti. 
쪼-데-땁보- 사-레-땁보-: “앗토- 메- 아-우소- 찌-와레-나-” 띠.
dvattikkhattuü codayamàno sàrayamàno taü cãvaraü 
드왓띡캇뚱   쪼-다야마-노- 사-라야마-노- 땅 찌-와랑
abhinipphàdeyya, iccetaü kusalaü. no ce abhinipphàdeyya, 
아비닙파-데이야, 잇쩨-땅 꾸살랑. 노- 쩨- 아비닙파-데이야,
catukkhattuü pa¤cakkhattuü chakkhattuparamaü 
짜뚝캇뚱    빤짝캇뚱     착캇뚜빠라망
tuõhãbhåtena uddissa ñhàtabbaü. catukkhattuü pa¤cakkhattuü 
뚠히-부-떼-나 웃딧사 타-땁방. 짜뚝캇뚱  빤짝캇뚱
chakkhattuparamaü tuõhãbhåto uddissa tiññhamàno taü 
착캇뚜빠라망     뚠히-부-또- 웃딧사 띳타마-노- 땅
cãvaraü abhinipphàdeyya, iccetaü kusalaü. tato ce uttariü 
찌-와랑 아비닙파-데이야, 잇쩨-땅 꾸살랑. 따또- 쩨- 웃따링
vàyamamàno taü cãvaraü abhinipphàdeyya, nissaggiyaü 
와-야마마-노- 땅 찌-와랑 아비닙파-데이야, 닛삭기양
pàcittiyaü. no ce abhinipphàdeyya, yatassa cãvaracetàpannaü 
빠-찟띠양. 노- 쩨- 아비닙파-데이야, 야땃사 찌-와라쩨-따빤낭
àbhataü tattha sàmaü và gantabbaü dåto và pàhetabbo: 
아-바땅 땃타 사-망  와- 간땁방  두-또- 와- 빠-헤-땁보-:
ßyaü kho tumhe àyasmanto bhikkhuü uddissa 
“양  코- 뚬헤- 아-야스만또- 빅쿵  웃딧사
cãvaracetàpannaü pahiõittha, na taü tassa bhikkhuno 
찌-와라쩨-따-빤낭 빠히닛타, 나 땅 땃사 빅쿠노-
ki¤ci atthaü anubhoti, yu¤jantàyasmanto sakaü, 
낀찌 앗탕  아누보-띠, 윤잔따-야스만또- 사깡,
mà vo sakaü vinassàû ti. ayaü tattha sàmãci. 
마- 워- 사깡 위낫사-” 띠. 아양 땃타 사-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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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 왕실 관리, 브라만이나 재가자가 전달자를 통해서 비구에게 가사자
금(돈)을 보내며 말한다. “이 가사자금(돈)으로 가사(필수품)를 구입해
서 아무개 비구에게 가사(필수품)를 보시해라.” 전달자가 아무개 비구에
게 다가가서 “이것은 스님에게 보시된 가사자금(돈)입니다. 스님께서는 
이 가사자금(돈)을 받으십시오.”라고 말한다. 그러면 비구는 전달자에게 
이렇게 말해야 한다. “여보시오, 비구는 가사자금(돈)은 받지 않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가사(필수품)를 받습니다.” 전달자가 비구에게 “스님은 
깝삐야가 있습니까?”라고 묻는 경우 가사(필수품)를 원한다면 “여보시
오, 아무개가 나의 깝삐야입니다.”라고 ‘절에서 시중드는 사람이나 재가 
신도’를 깝삐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달자가 깝삐야에게 지시하고 비구에
게 가서 “제가 스님이 지정해준 깝삐야에게 지시해 놓았습니다. 스님께
서 깝삐야에게 가시면 적절한 시기에 가사(필수품)를 줄 것입니다.”라고 
말한다. 가사(필수품)가 필요하면 비구는 깝삐야에게 가서 2번이나 3번
까지 “나는 가사(필수품)가 필요하다.” 라며 재촉하고 일깨워줄 수 있
다. 2번이나 3번까지 재촉하고 일깨워 준 후 깝삐야가 가사(필수품)를 
주면 좋지만 가사(필수품)를 주지 않으면 비구는 최대 4번, 5번, 6번까
지 일깨워 줄 목적으로 침묵하며 그 앞에 서있을 수 있다. 비구가 최대 
4번, 5번, 6번까지 일깨워 줄 목적으로 침묵하며 그 앞에 서있고 나서 
깝삐야가 가사(필수품)를 준다면 좋지만 가사(필수품)를 주지 않아서 그 
이상 시도한 후에 가사(필수품)를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깝삐
야가 가사(필수품)를 주지 않는다면 비구는 가사 자금(돈)을 보시했거나 
전달자를 보냈던 곳에 직접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당신께서 저를 
위해 보낸 가사 자금(돈)이 아직까지 유용하게 쓰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께서 보시한 것을 가져가십시오. 당신께서 보시한 것을 잃어버
리지 마십시오.”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Cãvaravaggo pañhamo
찌-와라왁고- 빠타모-

첫 번째 가사 품

(30) 닛삭기야 11. 비단(꼬시야, Kosiya-sikkhāpadaṃ) : 비단 섞인 융단

yo pana bhikkhu kosiyamissakaü santhataü kàràpeyya, 
요- 빠나 빅쿠   꼬-시야밋사깡 산타땅  까-라-뻬이야,nissaggiyaü pàcittiya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비단이 섞인 혼합물로 만든 융단(산타따, santhata)을 받으면 포

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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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닛삭기야 12. 순흑색(숫다깔라까, Suddhakāḷaka-sikkhāpadaṃ) : 융단 색

yo pana bhikkhu suddhakàëakànaü eëakalomànaü 
요- 빠나 빅쿠  숫다깔-라까-낭  엘-라깔로-마-낭
santhataü kàràp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산타땅   까-라-뻬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순 흑색의 양모로 된 융단(산타따)을 받으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2) 닛삭기야 13. 2분의 1(드웨바가, Dvebhāga-sikkhāpadaṃ) : 융단 비율

navaü pana bhikkhunà santhataü kàrayamànena dve bhàgà 
나왕  빠나 빅쿠나-  산타땅   까-라야마-네-나 드웨- 바-가-
suddhakàëakànaü eëakalomànaü àdàtabbà, tatiyaü odàtànaü 
숫다깔-라까-낭 엘-라깔로-마-낭 아-다-땁바-, 따띠양 오-다-따-낭
catutthaü gocariyànaü. anàdà ce bhikkhu dve bhàge 
짜뚯탕 고-짜리야-낭. 아나-다- 쩨- 빅쿠 드웨- 바-게- 
suddhakàëakànaü eëakalomànaü tatiyaü odàtànaücatutthaü 
숫다깔-라까-낭 엘-라깔로-마-낭 따띠양 오-다-따-낭짜뚯탕
gocariyànaü navaü santhataü kàràp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고-짜리야-낭 나왕 산타땅  까-라-뻬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새로운 융단(산타따)을 만들 때 순 흑색 양모의 절반은 흰색 1/3, 

갈색 1/4 을 혼합해야 한다. 비구가 순흑색 양모의 절반을 흰색 1/3, 갈

색 1/4 을 혼합하지 않고 새로운 융단을 지니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3) 닛삭기야 14. 6년(찹밧사, Chabbassa sikkhāpadaṃ) : 융단 사용연수

navaü pana bhikkhunà santhataü kàràpetvà chabbassàni 
나왕  빠나 빅쿠나-  산타땅   까-라-뻬-뜨와- 찹밧사-니
dhàretabbaü. orena ce channaü vassànaü taü santhataü 
다-레-땁방. 오-레-나 쩨- 찬낭 왓사-낭 땅 산타땅
vissajjetvà và avissajjetvà và a¤¤aü navaü santhataü 
윗삿제-뜨와- 와- 아윗삿제-뜨와- 와- 안냥 나왕 산타땅
kàràpeyya, a¤¤atra bhikkhusammutiyà, nissaggiyaü pàcittiyaü.
까-라-뻬이야, 안냐뜨라 빅쿠삼무띠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새로 융단(산타따)을 만들었다면 최소 6년간 지녀야 한다. ‘상가에 

승인을 받지 않고’ 6년이 안되어 다른 새로운 융단을 만들면 처음 것을 처

분하였거나 처분하지 않았거나 관계없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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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닛삭기야 15. 깔개용 융단(니시다나 산타따, Nisīdana-santhata-sikkhāpadaṃ)

nisãdanasanthataüpana bhikkhunà kàrayamànena puràõasanthatassa
니시-다나산타땅빠나 빅쿠나- 까-라야마-네-나 뿌라-나산타땃사
sàmantà sugatavidatthã àdàtabbà dubbaõõakaraõàya, anàdà  
사-만따- 수가따위닷티- 아-다-땁바- 둡반나까라나-야, 아나-다- 
ce bhikkhu puràõasanthatassa sàmantà sugatavidatthiü navaü 
쩨- 빅쿠  뿌라-나산타땃사 사-만따- 수가따위닷팅 나왕 
nisãdanasanthataü kàràp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니시-다나산타땅 까-라-뻬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깔개로 사용할 융단(산타따)’을 만들 때 각 면에 부처님 손 뼘

(25cm/60cm)만큼 낡은 융단조각을 색깔이 바래도록 덧대어야한다. 만약 

각 면에 부처님 손 뼘만큼 낡은 융단조각을 덧대지 않고 깔개로 사용할 

새로운 융단을 만들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35) 닛삭기야 16. 양모(엘라깔로마, Eḷaka-loma-sikkhāpadaṃ)

bhikkhuno paneva addhànamaggappañipannassa eëakalomàni 
빅쿠노-  빠네-와 앗다-나막갑빠띠빤낫사  엘-라깔로-마-니
uppajjeyyuü. àkaïkhamànena bhikkhunà pañiggahetabbàni. 
웁빳제이융. 아-깡카마-네-나 빅쿠나- 빠띡가헤-땁바-니.
pañiggahetvà tiyojanaparamaü sahatthà haritabbàni, asante hàrake. 
빠띡가헤-뜨와- 띠요-자나빠라망 사핫타- 하리땁바-니, 아산떼- 하-라께-.
tato ce uttariü hareyya asante pi hàrake, nissaggiyaü pàcittiyaü.
따또- 쩨- 웃따링 하레이야 아산떼- 삐 하-라께-, 닛삭기양 빠-찟띠양.

여행하는 중에 비구에게 양모가 생기면 원한다면 받을 수 있다. 일단 받

으면, 양모를 운반해 줄 사람이 없을 경우 최대 3 요자나(48 km/걸어서

3일)까지 손수 지니고 다닐 수 있다. 운반해 주는 사람도 없이 그 보다 

멀리 양모를 지니고 다닌다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36) 닛삭기야 17. 양모 세탁(엘라깔로마도와빠나, Eḷakaloma-dhovāp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àtikàya bhikkhuniyà eëakalomàni dhovàpeyya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엘-라깔로-마-니 도-와-뻬이야
và rajàpeyya và vijañàpeyya và, nissaggiyaü pàcittiyaü.
와- 라자-뻬이야 와- 위자따-뻬이야 와-,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는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양모를 세탁, 염색, 빗질을 시키면 해

당 양모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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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닛삭기야 18. 금전(루삐야, Rūpiy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jàtaråparajataü uggaõheyya và uggaõhàpeyya 
요- 빠나 빅쿠 자-따루-빠라자땅 욱간헤이야 와- 욱간하-뻬이야
và upanikkhittaü và sàdiy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와- 우빠닉킷땅 와- 사-디예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금전을 지니거나 받거나 가까이에 두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38) 닛삭기야 19. 금전 거래(루삐야삼워하라, Rūpiya-saṃvohār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nànappakàrakaü råpiyasaüvohàraü 
요- 빠나 빅쿠 나-납빠까-라깡 루-삐야삼워-하-랑
samàpajj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사마-빳제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여러 가지 금전 거래에 관계하면 해당 이익을 포기하고 참회해

야 한다.

(39) 닛삭기야 20. 물물거래(까야윅까야, Kayavikkay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nànappakàrakaü kayavikkayaü 
요- 빠나 빅쿠  나-납빠까-라깡 까야윅까양
samàpajj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사마-빳제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여러 가지 물물거래에 관계하면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Kosiyavaggo dutiyo
꼬-시야왁고- 두띠요-

두 번째 비단 품

(40) 닛삭기야 21. 발우(빳따, Patta-sikkhāpadaṃ)

dasàhaparamaü atirekapatto dhàretabbo. taü atikkàmayato, 
다사-하빠라망 아띠레-까빳또- 다-레-땁보-. 땅 아띡까-마야또-,
nissaggiyaü pàcittiyaü.
닛삭기양 빠-찟띠양.

여벌의 발우는 최대 10일까지 지닐 수 있고 그 이상 지니면 해당 발우

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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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닛삭기야 22. 최소 5군데 수선(우나 빤짜 반다나)
(ūna-pañca-bandh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ånapa¤cabandhanena pattena a¤¤aü 
요- 빠나 빅쿠  우-나빤짜반다네-나 빳떼-나 안냥

navaü pattaü cetàp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나왕  빳땅   쩨-따뻬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tena bhikkhunà so patto bhikkhuparisàya nissajitabbo. 
떼-나 빅쿠나- 소- 빳또- 빅쿠빠리사-야 닛사지땁보-.

yo ca tassà bhikkhuparisàya pattapariyanto, so tassa 
요- 짜 땃사- 빅쿠빠리사-야 빳따빠리얀또-, 소- 땃사

bhikkhuno padàtabbo: ßayaü te bhikkhu patto, yàva 
빅쿠노-  빠다-땁보-: “아양 떼- 빅쿠 빳또-, 야-와

bhedanàya dhàretabboû ti. ayaü tattha sàmãci.
베-다나-야 다-레-땁보-” 띠. 아양 땃타 사-미-찌.

최소 5군데 수선하지 않은 발우를 가진 비구가 다른 새로운 발우를 요

구하면 해당 발우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비구는 그 발우를 상가 

대중에게 포기해야 한다. 상가 대중은 마지막 발우를 그 비구에게 주며 

이렇게 말해야 한다. “비구여 이것이 당신의 발우이다. 이 발우가 깨질 

때까지 지녀야 한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42) 닛삭기야 23. 강장약(베삿자, Bhesajja sikkhāpadaṃ : 7일 보관 가능)

yàni kho pana tàni gilànànaü bhikkhånaü pañisàyanãyàni 
야-니 코- 빠나 따-니 길라-나-낭 빅쿠-낭 빠띠사-야니-야-니

bhesajjàni, seyyathãdaü: sappi, navanãtaü, telaü, madhu,
베-삿자-니, 세이야티-당: 삽삐, 나와니-땅, 뗄-랑, 마두,

phàõitaü tàni pañiggahetvà sattàhaparamaü sannidhikàrakaü 
파-니땅 따-니 빠띡가헤-뜨와- 삿타-하빠라망 산니디까-라깡

paribhu¤jitabbàni. taü atikkàmayato, nissaggiyaü pàcittiyaü.
빠리분지땁바-니. 땅 아띡까-마야또- 닛삭기양 빠-찟띠양.

아픈 비구가 복용할 수 있는 강장약들은 다음과 같다. ①기(우유기름), ②생 

버터, ③기름, ④꿀, ⑤설탕(당밀). 이 강장약들은 받아서 최대 7일간 보관

하며 사용할 수 있다. 7일을 넘으면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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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닛삭기야 24. 목욕가사(왓시까사띠까, Vassikasāṭika-sikkhāpadaṃ)

ßmàso seso gimhànanû-ti: bhikkhunà vassikasàñikacãvaraü 
“마-소- 세-소- 김하-난” 띠: 빅쿠나- 왓시까사-띠까찌-와랑

pariyesitabbaü. ßaddhamàso seso gimhànanû-ti: katvà 
빠리예-시땁방. “앗다마-소- 세-소- 김하-난” 띠: 까뜨와-

nivàsetabbaü. ßorena ce màso seso gimhànanû-ti: 
니와-세-땁방. “오-레-나 쩨- 마-소- 세-소- 김하-난” 띠:

vassikasàñikacãvaraü pariyeseyya. ßorenaddhamàso seso 
왓시까사-띠까찌-와랑 빠리예세이야. 오-레-낫다마-소- 세-소-

gimhànanû-ti: katvà nivàs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김하-난” 띠: 까뜨와- 니와-세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여름철이 1달 남았을 때 비구는 목욕가사를 구해도 되고 여름철이 반달 

남았을 때 목욕가사를 만들어서 입을 수 있다. 여름철이 1달 더 남았는

데 목욕가사를 구하거나 여름철이 반달 더 남았는데 목욕가사를 만들어

서 입었다면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4) 닛삭기야 25.가사철회(찌와라앗친다나, Cīvara-acchind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ssa sàmaü cãvaraü datvà kupito anattamano
요- 빠나 빅쿠 빅쿳사 사-망 찌-와랑 다뜨와- 꾸삐또- 아낫따마노-

acchindeyya và acchindàpeyya và, nissaggiyaü pàcittiyaü.
앗친데이야 와- 앗친다-뻬이야 와-, 닛삭기양 빠-찟띠양.

어떤 비구가 스스로 다른 비구에게 가사를 주고 나서 화가 나고 기분이 

언짢아져서 가사를 다시 빼앗거나 빼앗도록 시키면 해당 가사를 포기하

고 참회해야 한다.

(45) 닛삭기야 26. 실 요청(숫따 윈냣띠, Sutta-viññatti-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àmaü suttaü vi¤¤àpetvà tantavàyehi 
요- 빠나 빅쿠  사-망  숫땅  윈냐-뻬-뜨와- 딴따와-예-히

cãvaraü vàyàp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찌-와랑 와-야-뻬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①친척이 아닌 사람에게 실을 요청하여 ②(얻은 실로) 직조공에

게 가사를 짜도록 시키면 해당 물건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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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닛삭기야 27. 직조공(마하뻬사까라, Mahāpesakāra-sikkhāpadaṃ)

bhikkhuü paneva uddissa a¤¤àtako gahapati và gahapatànã 
빅쿵     빠네-와 웃딧사 안냐-따꼬- 가하빠띠 와- 가하빠따-니-
và tantavàyehi cãvaraü vàyàpeyya. tatra ce so bhikkhu 
와- 딴따와-예-히 찌-와랑 와-야-뻬이야. 따뜨라 쩨- 소- 빅쿠
pubbe appavàrito tantavàye upasaïkamitvà cãvare vikappaü 
뿝베- 압빠와-리또- 딴따와-예- 우빠상까미뜨와- 찌-와레- 위깝빵
àpajjeyya: ßidaü kho àvuso cãvaraü maü uddissa viyyati 
아-빳제이야: “이당 코- 아-우소- 찌-와랑 망 웃딧사 위이야띠
àyata¤-ca karotha, vitthata¤-ca, appita¤-ca, suvãta¤-ca, 
아-야딴 짜 까로-타, 윗타딴 짜, 압삐딴 짜, 수위-딴 짜,
suppavàyita¤-ca, suvilekhita¤-ca, suvitacchita¤-ca karotha; 
숩빠와-이딴 짜, 수윌레-키딴 짜, 수위땃치딴 짜 까로-타;
appeva nàma mayam-pi àyasmantànaü ki¤cimattaü 
압뻬와 나-마 마얌 삐 아-야스만따-낭 낀찌맛땅
anupadajjeyyàmàû ti. eva¤-ca so bhikkhu vatvà ki¤cimattaü
아누빠닷제이야-마-” 띠. 에-완 짜 소- 빅쿠 와뜨와- 낀찌맛땅
anupadajjeyya antamaso piõóapàtamattam-pi, nissaggiyaü pàcittiyaü.
아누빠닷제이야 안따마소- 삔다빠-따맛땀 삐, 닛삭기양 빠-찟띠양.

친척이 아닌 남자나 여성 재가자가 직조공에게 한 비구를 위해 가사를 짜도록 

시켰는데 재가자에게 사전 초청을 받지 않은 그 비구가 (이를 알고) 직조공에

게 다가가 가사에 관하여 요구사항을 말한다. “여보시오, 이 가사는 나를 위

해 짜는 것이오. 이 가사는 길고 넓고 촘촘하게 만들어 잘 짜고 펴고 문질러

서 부드럽고 훌륭하게 만들어 주시오. 그러면 내가 조금이나마 당신에게 사례

하겠소.”그리고 나서 그 비구가 비록 탁발 음식이라도 조금이나마 직조공에

게 사례하여 (나중에 그 가사를 받게 되면)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7) 닛삭기야 28. 급히 보시되는 가사(앗쩨까찌와라, Acceka-cīvara-sikkhāpadaṃ)

dasàhànàgataü kattikatemàsikapuõõamaü, bhikkhuno paneva
다사-하-나-가땅 깟띠까떼-마-시까뿐나망, 빅쿠노- 빠네-와
accekacãvaraüuppajjeyya, accekaü ma¤¤amànena bhikkhunà 
앗쩨-까찌-와라뭅빳제이야, 앗쩨-깡 만나마-네-나 빅쿠나-
pañiggahetabbaü. pañiggahetvà yàva cãvarakàlasamayaü 
빠띡가헤-땁방. 빠띡가헤-뜨와- 야-와 찌-와라깔-라사마양
nikkhipitabbaü. tato ce uttariü nikkhip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닉키삐땁방. 따또- 쩨- 웃따링 닉키뻬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4. 닛삭기야 빠찟띠야(Nissaggiya pācittiyā)

우기 3개월 깟띠까(10월) 보름이 끝나기 10일 전에 가사가 비구에게 급

히 보시되어 생긴다면 급히 보시된 것으로 간주하여 그 가사를 받아야 

한다. 일단 그 가사를 받았다면 그는 가사 철(안거 후 1달, 까티나 혜

택이 있으면 안거 후 5달) 동안 계속 그것을 보관할 수 있다. 그 이상 

보관하면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8) 닛삭기야 29. 위험한 곳(사상카, Sāsaṅkha-sikkhāpadaṃ) : 마을에가사보관

upavassaü kho pana kattikapuõõamaü yàni kho pana tàni 
우빠와상  코- 빠나 깟띠까뿐나망   야-니 코- 빠나 따-니
àra¤¤akàni senàsanàni sàsaïkasammatàni sappañibhayàni, 
아-란냐까-니 세-나-사나-니 사-상까삼마따-니 삽빠띠바야-니,
tathàråpesu bhikkhu senàsanesu viharanto àkaïkhamàno 
따타-루-뻬-수 빅쿠 세-나-사네-수 위하란또- 아-깐카마-노-
tiõõaü cãvarànaü a¤¤ataraü cãvaraü antaraghare nikkhipeyya. 
띤낭  찌-와라-낭 안냐따랑 찌-와랑 안따라가레- 닉키뻬이야.
siyà ca tassa bhikkhuno kocid-eva paccayo tena cãvarena 
시야- 짜 땃사 빅쿠노- 꼬-찌데-와 빳짜요- 떼-나 찌-와레-나
vippavàsàya, chàrattaparamaü tena bhikkhunà tena 
윕빠와-사-야, 차-랏따빠라망 떼-나 빅쿠나- 떼-나
cãvarena vippavasitabbaü. tato ce uttariü vippavaseyya, 
찌-와레-나 윕빠와시땁방 따또- 쩨- 웃따링 윕빠와세이야,
a¤¤atra bhikkhusammutiyà, nissaggiyaü pàcittiyaü.
안냐뜨라 빅쿠삼무띠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불안하고 위험하게 여겨지는 숲속 거처가 있다. 그런 거처에 살고 있는 비구

가 깟띠까 보름이 지난 후(까티나 기간 : 안거 후 약 1달)에 원한다면 마을에 

가사 삼의 중 하나를 보관 할 수 있다. 그 가사로부터 떨어져 지내야 할 어떤 

이유가 있다면 최대 6일 밤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다. 상가의 승인을 받지 않

고 그 보다 오래 가사와 떨어져 지내면 해당 가사를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49) 닛삭기야 30. 전용(빠리나따, Pariṇata-sikkhāpadaṃ) : 이익을자신에게전환

yo pana bhikkhu jànaü saïghikaü làbhaü pariõataü 
요- 빠나 빅쿠  자-낭 상기깡    라-방  빠리나땅
attano pariõàmeyya, nissaggiyaü pàcittiyaü. 
앗따노- 빠리나-메이야, 닛삭기양 빠-찟띠양.

비구가 상가에 보시될 예정이었던 이익을 의도적으로 자신에게 돌리면 

해당 이익을 포기하고 참회해야 한다.



부록 5. 포살(Uposatha)

Pattavaggo tatiyo
빳따왁고- 따띠요-

세 번째 발우 품

uddiññhà kho àyasmanto tiüsa nissaggiyà pàcittiyà dhammà. 
웃딧타- 코- 아-야스만또- 띰사 닛삭기야- 빠-찟띠야- 담마-.

스님들이시여, 30가지 ‘닛삭기야 빠찟띠야’ 계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Nissaggiyapàcittiyà niññhità
닛삭기야빠-찟띠야- 닛티따-

닛삭기야 빠찟띠야를 마쳤습니다.



4. 닛삭기야 빠찟띠야(Nissaggiya pācittiyā)

5. 숫다 빠찟띠야
(Suddha pācittiyā)

ime kho panàyasmanto dvenavuti pàcittiyà dhammà uddesaü 
àgacchanti.
이메- 코- 빠나-야스만또- 드웨-나우띠 빠-찟띠야-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92가지 참회해야 하는 ‘빠찟띠야’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50) 빠찟띠야 1. 거짓말(무사와다, Musāvāda-sikkhāpadaṃ)

sampajànamusàvàde, pàcittiyaü.
삼빠자-나무사-와-데-, 빠-찟띠양.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51) 빠찟띠야 2. 모욕(오마사와다, Omasavāda-sikkhāpadaṃ)

omasavàde, pàcittiyaü.
오-마사와-데-, 빠-찟띠양. 

모욕하면 참회해야 한다.

(52) 빠찟띠야 3. 이간질(뻬순냐, Pesuñña-sikkhāpadaṃ)

bhikkhupesu¤¤e, pàcittiyaü.
빅쿠뻬-순녜-, 빠-찟띠양.

비구들 사이에 악의적으로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참회해야 한다.

(53) 빠찟띠야 4. 담마 암송(빠다소담마, Padasodhamm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nupasampannaü padaso 
요- 빠나 빅쿠  아누빠삼빤낭   빠다소-

dhammaü vàceyya, pàcittiyaü. 
담망      와-쩨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사미, 재가자 등)과 함께 한 줄 한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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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마를 암송하면 참회해야 한다.

(54) 빠찟띠야 5. 동숙 1(사하세이야, Sahaseyy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nupasampannena uttariü 
요- 빠나 빅쿠  아누빠삼빤네-나 웃따링dirattatirattaü saha seyyaü kappeyya, pàcittiyaü. 
디랏따띠랏땅 사하 세이양 깝뻬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처에서 2일이나 3일 밤 이상 
계속해서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55) 빠찟띠야 6. 동숙 2(사하세이야, Dutiya-sahaseyy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màtugàmena saha seyyaü kappeyya, pàcittiyaü.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사하 세이양 깝뻬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여성과 같은 거처에서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56) 빠찟띠야 7. 설법(담마데사나, Dhammadesanā-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màtugàmassa uttariü chappa¤cavàcàhi 
요- 빠나 빅쿠  마-뚜가-맛사 웃따링 찹빤짜와-짜-히dhammaü deseyya, a¤¤atra vi¤¤unà purisaviggahena, pàcittiyaü. 
담망   데-세이야, 안냐뜨라 윈뉴나- 뿌리사윅가헤-나, 빠-찟띠양.

비구가 여성에게 (빨리어를) 이해하는 남자가 함께 있지 않은데 (빨리
어로 된) 담마를 5 또는 6구절 이상 가르치면 참회해야 한다.

(57) 빠찟띠야 8. 실제 성취 알림(부따 로짜나, Bhūtā-roc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nupasampannassa uttarimanussadhammaü 
요- 빠나 빅쿠  아누빠삼빤낫사  웃따리마눗사담망àroceyya bhåtasmiü, pàcittiyaü.
아-로-쩨이야 부-따스밍, 빠-찟띠양.

비구가 실제로 얻은 초인의 상태를 구족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
면 참회해야 한다.

(58) 빠찟띠야 9. 중범계  알림(두툴라로짜나, Duṭṭhullā-roc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ssa duññhullaü àpattiü anupasampannassa
요- 빠나 빅쿠  빅쿳사    둣툴랑   아-빳띵 아누빠삼빤낫사àroceyya, a¤¤atra bhikkhusammutiyà, pàcittiyaü. 
아-로-쩨이야, 안냐뜨라, 빅쿠삼무띠야-, 빠-찟띠양.

비구가 다른 비구의 중대한 범계(상가디세사)를 상가의 승인 없이 구족



5. 숫다 빠찟띠야(Suddha pācittiyā)

계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알리면 참회해야 한다.
(59) 빠찟띠야 10. 땅 파기(빠타위 카나나, Pathavi-khaṇ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pañhaviü khaõeyya và khaõàpeyya và, pàcittiyaü. 
요- 빠나 빅쿠 빠타윙 카네이야 와- 카나-뻬이야 와- 빠-찟띠양 

비구가 흙을 파거나 (직접) 파내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Musàvàdàvaggo pañhamo
무사-와-다-왁고- 빠타모-

첫 번째 거짓말 품

(60) 빠찟띠야 11. 식물(부따가마, Bhūtagāma-sikkhāpadaṃ)

bhåtagàmapàtavyatàya, pàcittiyaü. 
부-따가-마빠-따위야따-야, 빠-찟띠양.

살아있는 식물을 손상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61) 빠찟띠야 12. 다른 답변(안냐와다까, Aññavādaka-sikkhāpadaṃ)

a¤¤avàdake vihesake, pàcittiyaü. 
안냐와-다께- 위헤-사께-, 빠-찟띠양.

(상가에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비협조적이면 참회해야 한다.

(62) 빠찟띠야 13. 불평(웃자야나, Ujjhāyana-sikkhāpadaṃ)

ujjhàpanake khãyanake, pàcittiyaü.
웃자-빠나께 키-야나께-, 빠-찟띠양.

(상가의 소임 비구를) 비난하거나 불평하면 참회해야 한다.

(63) 빠찟띠야 14. 좌구 1(세나사나, Paṭhama-senāsana-sikkhāpadaṃ) :바깥에방치

yo pana bhikkhu saïghikaü ma¤caü và pãñhaü và bhisiü 
요- 빠나 빅쿠  상기깡    만짱    와- 삐-탕 와- 비싱
và kocchaü và ajjhokàse santharitvà và santharàpetvà và, 
와- 꼿창   와- 앗조-까-세- 산타리뜨와- 와- 산타라-뻬-뜨와- 와-,
taüpakkamanto neva uddhareyya na uddharàpeyya, 
땅빡까만또-   네-와 웃다레이야 나 웃다라-뻬이야, 
anàpucchaü và gaccheyya, pàcittiyaü.
아나-뿟창 와- 갓체이야, 빠-찟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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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침대, 의자, 매트리스, 걸상 등 상가 소유물을 바깥에 방치하고 

나서 제자리에 갖다 놓거나 갖다 놓도록 시키지 않은 채 떠나거나 기별 

없이 가버리면 참회해야 한다.

(64) 빠찟띠야 15. 좌구 2(세나사나, Dutiya-senāsana-sikkhāpadaṃ) :안에방치

yo pana bhikkhu saïghike vihàre seyyaü santharitvà và 
요- 빠나 빅쿠 상기께- 위하-레- 세이양 산타리뜨와- 와-

santharàpetvà và, taüpakkamanto neva uddhareyya na 
산타라-뻬-뜨와- 와-, 땀빡까만또- 네-와 웃다레이야 나

uddharàpeyya, anàpucchaü và gaccheyya, pàcittiyaü.
웃다라-뻬이야, 아나-뿟창 와- 갓체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상가 소유의 정사(위하라) 안에 침구류를 방치하고 나서 제자리

에 갖다 놓거나 갖다 놓도록 시키지 않은 채 떠나거나 기별 없이 가버

리면 참회해야 한다.

(65) 빠찟띠야 16. 침입(아누빠캇자, Anupakhajj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ïghike vihàre jànaü pubbåpagataü bhikkhuü
요- 빠나 빅쿠  상기께-  위하-레- 자-낭 뿝부-빠가땅 빅쿵

anupakhajja seyyaü kappeyya: ßyassa sambàdho bhavissati, 
아누빠캇자 세이양 깝뻬이야: “얏사 삼바-도- 바윗사띠,

so pakkamissatãû ti. etad-eva paccayaü karitvà ana¤¤aü, pàcittiyaü. 
소- 빡까밋사띠-” 띠. 에-따데-와 빳짜양 까리뜨와- 아난냥, 빠-찟띠양.

비구가 상가 소유의 정사 안에 먼저 도착한 비구를 내쫓을 목적으로 “불편

을 느끼는 사람은 떠나겠지.” 라고 생각하며 의도적으로 (잠자리에) 끼어들

어 드러눕는다. 이런 이유 등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66) 빠찟띠야 17. 쫓아냄(닉깟다나, Nikkaḍḍh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ü kupito anattamano saïghikà
요- 빠나 빅쿠  빅쿵     꾸삐또- 안낫따마노- 상기까-

vihàrà nikkaóóheyya và nikkaóóhàpeyya và, pàcittiyaü. 
위하-라- 닉깟데이야 와- 닉깟다-뻬이야 와-, 빠-찟띠양.

비구가 화가 나있고 불만에 차서 상가 소유의 정사에서 다른 비구를 쫓

아내거나 쫓아내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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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빠찟띠야 18. 위층 방(웨하사꾸띠, Vehāsakūṭi-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ïghike vihàre uparivehàsakuñiyà àhaccapàdakaü
요- 빠나 빅쿠 상기께- 위하-레- 우빠리웨-하-사꾸띠야- 아-핫짜빠-다깡

ma¤caü và pãñhaü và abhinisãdeyya và abhinipajjeyya và, pàcittiyaü. 
만짱 와- 삐-탕 와- 아비니시-데이야 와- 아비니빳제이야 와-, 빠-찟띠양.

비구가 합판바닥이 완성되지 않은 상가소유 정사의 위층 방에 고정되지 

않은 침상이나 의자 위에 앉거나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68) 빠찟띠야 19. 큰 정사(마할락까위하라, Mahallaka-vihāra-sikkhāpadaṃ)

mahallakaü pana bhikkhunà vihàraü kàrayamànena, yàva 
마할라깡  빠나 빅쿠나-   위하-랑 까-라야마-네-나, 야-와

dvàrakosà aggalaññhapanàya àlokasandhiparikammàya 
드와-라꼬-사- 악갈랏타빠나-야 알-로-까산디빠리깜마-야 

dvatticchadanassa pariyàyaü, appaharite ñhitena adhiññhàtabbaü. 
드왓띳차다낫사 빠리야-양, 압빠하리떼- 티떼-나 아딧타-땁방

tato ce uttariü appaharite pi ñhito adhiññhaheyya, pàcittiyaü.
따또- 쩨- 웃따링 압빠하리떼- 삐 티또- 아딧타헤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주변에 ‘농작물이 없는 장소’에 큰 정사를 지을 때 창틀 주변(지붕)

을 회반죽으로 2겹이나 3겹 씌어서 여닫는 문의 틀 주변을 강화할 수 있다. 

3겹 넘게 지붕을 씌우면 농작물이 없는 장소에 지었더라도 참회해야 한다.

(69) 빠찟띠야 20. 생물이 있는 물(삽빠나, Sappāṇa 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jànaü sappàõakaü udakaü tiõaü và 
요- 빠나 빅쿠  자-낭 삽빠-나깡  우다깡 띠낭  와-

mattikaü và si¤ceyya và si¤càpeyya và, pàcittiyaü.
맛띠깡 와- 신쩨이야 와- 신짜-뻬이야 와-, 빠-찟띠양.

비구가 의도적으로 잔디나 흙 위에 (수중)생물이 들어있는 물을 붓거나 

붓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Bhåtagàmavaggo dutiyo
부-따가-마왁고- 두띠요-

두 번째 식물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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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빠찟띠야 21. 훈계(오와다, Ovād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sammato bhikkhuniyo ovadeyya, pàcittiyaü.
요- 빠나 빅쿠  아삼마또- 빅쿠니요- 오-와데이야, 빠-찟띠양.

승인을 받지 않고 비구니를 훈계하면 참회해야 한다.

(71) 빠찟띠야 22. 일몰(앗탕가따, Atthaṅgata-sikkhāpadaṃ)

sammato pi ce bhikkhu atthaïgate suriye 
삼만또- 삐 쩨- 빅쿠  앗탕가떼- 수리예-

bhikkhuniyo ovadeyya, pàcittiyaü.
빅쿠니요-  오-와데-야, 빠-찟띠양.

승인을 받았더라도 비구가 해가 진후 비구니를 훈계하면 참회해야 한다.

(72) 빠찟띠야 23. 비구니 처소로 감
(빅쿠누빳사야, Bhikkhunūpassay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nåpassayaü upsaïkamitvà 
요- 빠나 빅쿠  빅쿠누-빳사양    우빠상까미뜨와-

bhikkhuniyo ovadeyya, a¤¤atra samayà, pàcittiyaü. 
빅쿠니요-  오-와데이야, 안냐뜨라 사마야-, 빠-찟띠양.

tatthàyaü samayo: gilànà hoti bhikkhunã - ayaü tattha samayo. 
땃타-양 사마요-: 길라-나- 호-띠 빅쿠니- 아양 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구가 비구니의 처소에 가서 비구니를 훈계하

면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비구니가 아플 때’이다. 이것이 적법

한 경우이다.

(73) 빠찟띠야 24. 이익(아미사, Āmis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evaü vadeyya: ßàmisahetu bhikkhå 
요- 빠나 빅쿠  에-왕 와데이야: “아-미사헤-뚜 빅쿠-

bhikkhuniyo ovadantãû ti, pàcittiyaü.
빅쿠니요-  오-와단띠-” 띠, 빠-찟띠양.

비구가 ‘그 비구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비구니를 훈계한다.’ 라고 

무고하면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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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빠찟띠야 25. 가사 보시(찌와라 다나, Cīvara-dā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àtikàya bhikkhuniyà cãvaraü dadeyya,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찌-와랑 다데이야, 

a¤¤atra pàrivaññakà, pàcittiyaü.
안냐-뜨라 빠-리왓따까-, 빠-찟띠양.

서로 교환하는 것을 제외하고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에게 가사를 

주면 참회해야 한다.

(75) 빠찟띠야 26. 가사 재봉(찌와라 십바나, Cīvarasibb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àtikàya bhikkhuniyà cãvaraü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찌-와랑

sibbeyya và sibbàpeyya và, pàcittiyaü.
십베이야 와- 십바-뻬이야 와-, 빠-찟띠양.

비구가 친척이 아닌 비구니를 위해 가사를 꿰매주거나 꿰매주도록 시키

면 참회해야 한다.

(76) 빠찟띠야 27. 계획(삼위다나, Saṃvidhā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niyà saddhiü saüvidhàya 
요- 빠나 빅쿠  빅쿠니야-  삿딩    삼위다-야

ekaddhànamaggaü pañipajjeyya antamaso gàmantaram-pi, 
에-깟다-나막강  빠띠빳제이야 안따마소- 가-만따람 삐,

a¤¤atra samayà, pàcittiyaü. tatthàyaü samayo: satthagamanãyo hoti 
안냐뜨라 사마야-, 빠-찟띠양. 땃타-양 사마요-: 삿타가마니-요- 호-띠

maggo sàsaïkasammato sappañibhayo - ayaü tattha samayo. 
막고- 사-상까삼마또- 삽빠띠바요-  아양 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구가 비구니와 함께 미리 계획을 하고 여행

을 한다면 비록 이웃 마을을 가더라도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길을 대상들과 이동해야 하고, ②길이 불안하고 위험스

럽게 여겨진다.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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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빠찟띠야 28. 승선(나와비루하따, Nāvābhirūhat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niyà saddhiü saüvidhàya ekaü 
요- 빠나 빅쿠  빅쿠니야-  삿딩    삼위다-야 에-깡

nàvaü abhiråheyya uddhagàminiü và adhogàminiü và, 
나-왕 아비루-헤이야 웃다가-미닝 와- 아도-가-미닝 와-,

a¤¤atra tiriyaü taraõàya, pàcittiyaü.
안냐뜨라 띠리양 따라나-야, 빠-찟띠양.

강을 건너는 것을 제외하고 비구가 미리 계획을 하여 비구니와 함께 같

은 배를 타고 강을 오르내리면 참회해야 한다.

(78) 빠찟띠야 29. 비구니 알선(빅쿠니빠리빠찌따, Paripācit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jànaü bhikkhunãparipàcitaü piõóapàtaü 
요- 빠나 빅쿠  자-낭 빅쿠니-빠리빠-찌땅 삔다빠-땅

bhu¤jeyya, a¤¤atra pubbe gihãsamàrambhà, pàcittiyaü. 
분제이야, 안냐뜨라 뿝베- 기히-사마-람바-, 빠-찟띠양.

(비구니가 재가자에게 어느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라고) 독촉하기 전

에 이미 마련된 음식을 제외하고 비구가 비구니의 독촉으로 보시 받은 

공양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먹으면 참회해야 한다.

(79) 빠찟띠야 30. 홀로 앉음(라호니삿자, Rahonisajj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niyà saddhiü eko ekàya 
요- 빠나 빅쿠  빅쿠니야-  삿딩   에-꼬- 에-까-야

raho nisajjaü kappeyya, pàcittiyaü.
라호- 니삿장 깝뻬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홀로 비구니와 함께 앉아 있으면 참회해야 한다.

Bhikkhunovàdavaggo tatiyo
빅쿠노-와-다왁고- 따띠요-

세 번째 비구니훈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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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빠찟띠야 31. 공용휴게소 음식(아와사타삔다,Āvasatha-piṇḍa-sikkhāpadaṃ)

agilànena bhikkhunà eko àvasathapiõóo bhu¤jitabbo. 
아길-라-네-나 빅쿠나- 에-꼬- 아-와사타삔도- 분지땁보-.
tato ce uttariü bhu¤jeyya, pàcittiyaü.
따또- 쩨- 웃따링 분제이야, 빠-찟띠양.

아프지 않는 비구는 (유행하는 사문을 위해 마련된) 공용휴게소의 음식

을 한 끼분만 먹을 수 있다. 그 이상 먹으면 참회해야 한다.

(81) 빠찟띠야 32. 대중공양(가나보자나, Gaṇabhojana-sikkhāpadaṃ)

gaõabhojane, a¤¤atra samayà, pàcittiyaü.  tatthàyaü samayo: 
가나보-자네-, 안냐-뜨라 사마야-, 빠-찟띠양. 땃타-양 사마요-:
gilànasamayo, cãvaradànasamayo, cãvarakàrasamayo, 
길라-나사마요-, 찌-와라다-나사마요-, 찌-와라까-라사마요-,
addhànagamanasamayo, nàvàbhiråhanasamayo, mahàsamayo,
아다-나가마나사마요-, 나-와-비루-하나사마요-, 마하-사마요-,
samaõabhattasamayo - ayaü tattha samayo.
사마나밧따사마요-   아양 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밥, 떡 등 구체적인 음식명을 말하며 초청했을 

때) 대중(4명 이상의 비구) 공양을 가게 되면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

우는 다음과 같다. ①아플 때, ②가사를 보시하는 시기, ③가사를 만드

는 시기, ④여행을 할 때, ⑤배를 탔을 때, ⑥특별한 경우(보시자에 비해

비구가 너무 많은 경우) ⑦사문(스님 및 다른 종교의 출가자)이 보시했을 

때,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82) 빠찟띠야 33. 재공양(빠람빠라보자나, Parampara-bhojana-sikkhāpadaṃ)

paramparabhojane, a¤¤atra samayà, pàcittiyaü. 
빠람빠라보-자네-, 안냐뜨라 사마야-, 빠-찟띠양.
tatthàyaü samayo: gilànasamayo, cãvaradànasamayo, 
땃타-양 사마요-: 길라-나사마요, 찌-와라다-나사마요-,
cãvarakàrasamayo - ayaü tattha samayo.
찌-와라까-라사마요- 아양 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양청을 받아 공양한 후 다른 곳에서) 다시 

공양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아플 때, ②

가사를 보시하는 시기, ③가사를 만드는 시기. 이것이 적법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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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빠찟띠야 34. 까나의 어머니(까나마뚜, Kāṇamātu-sikkhāpadaṃ) :재가자의여행음식

bhikkhuü paneva kulaü upagataü påvehi và manthehi và 
빅쿵     빠네-와 꿀랑 우빠가땅 뿌-웨-히 와- 만테-히 와-
abhihaññhuü pavàreyya. àkaïkhamànena bhikkhunà 
아비핫퉁   빠와-레이야. 아-깐카마-네-나 빅쿠나-
dvattipattapårà pañiggahetabbà. tato ce uttariü pañiggaõheyya, 
드왓띠빳따뿌-라- 빠띡가헤-땁바-. 따또- 쩨- 웃따링 빠띡간헤이야, 
pàcittiyaü. dvattipattapåre pañiggahetvà tato nãharitvà 
빠-찟띠양. 드왓띠빳따뿌-레- 빠띡가헤-뜨와- 따또- 니-하리뜨와-
bhikkhåhi saddhiü saüvibhajitabbaü. ayaütattha sàmãci. 
빅쿠-히  삿딩    삼위바지땁방.   아양 땃타  사-미-찌.

비구가 재가자의 집에 가서 (재가자가 여행 중에 먹기 위해 만든) 빵(떡)
이나 과자를 받는다면 원한다면 두 발우나 세 발우를 받을 수 있다. 그 이
상 받으면 참회해야 한다. 두 발우나 세 발우를 받아서 가지고 오면 그 음
식을 다른 비구와 함께 나누어 먹어야한다. 이것이 적법한 처신이다.

(84) 빠찟띠야 35. 음식거절 1(빠와라나, Paṭhama-pavāraṇ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uttàvã pavàrito anatirittaü, khàdanãyaü và 
요- 빠나 빅쿠  붓따-위- 빠와-리또- 아나띠릿땅, 카-다니-양 와-
bhojanãyaü và khàdeyya và bhu¤jeyya và, pàcittiyaü.
보-자니-양 와- 카-데이야 와- 분제이야 와-, 빠-찟띠양.

비구가 공양을 마치고 더 이상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하고서, 남겨진 
음식 이외의 주식(①밥, ②빵, ③국수, ④생선, ⑤고기)이나 부식(주식과
약을 제외한 모든 음식)을 씹거나 삼키면 참회해야 한다.

(85) 빠찟띠야 36. 음식거절 2(빠와라나, Dutiya-pavāraṇ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ü bhuttàviü pavàritaü anatirittena 
요- 빠나 빅쿠  빅쿵     붓따-윙  빠와-리땅 아나띠릿떼-나
khàdanãyena và bhojanãyena và abhihaññhuü pavàreyya: 
카-다니-예-나 와- 보-자니-예-나 와- 아비핫퉁 빠와-레이야:
ßhanda bhikkhu khàda và bhu¤ja vàû ti, 
“한다  빅쿠   카-다 와- 분자 와-” 띠,
jànaü àsàdanàpekkho, bhuttasmiü, pàcittiyaü. 
자-낭 아-사-다나-뻭코-, 붓따스밍, 빠-찟띠양.

비구가 의도적으로 허물을 찾고자 공양을 마치고 더 이상 음식을 받지 
않겠다고 거절한 비구에게 주식이나 부식을 주며 “스님, 이 음식을 더 
드십시오.” 라고 권하여 그 비구가 음식을 먹으면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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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빠찟띠야 37. 오후 공양(위깔라보자나, Vikāla-bhoj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vikàle khàdanãyaü và bhojanãyaü và 
요- 빠나 빅쿠 위깔-레-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khàdeyya và bhu¤jeyya và, pàcittiyaü. 
카-데이야 와- 분제이야 와-, 빠-찟띠양.

비구가 때 아닌 때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참회해야 한다. 

(87) 빠찟띠야 38. 보관(산니디까라, Sannidhikār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nnidhikàrakaü khàdanãyaü và 
요- 빠나 빅쿠  산니디까-라깡  카-다니-양 와-
bhojanãyaü và khàdeyya và bhu¤jeyya và, pàcittiyaü.
보-자니-양 와- 카-데이야 와- 분제이야 와-, 빠-찟띠양.

비구가 보관한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참회해야 한다.

(88) 빠찟띠야 39. 좋은 음식(빤니따보자나, Paṇīta-bhojana-sikkhāpadaṃ)

yàni kho pana tàni paõãtabhojanàni, seyyathãdaü: sappi, 
야-니 코- 빠나 따-니 빠니-따보-자나-니, 세이야티-당: 삽삐,
navanãtaü, telaü, madhu, phàõitaü, maccho, maüsaü, 
나와니-땅, 뗄-랑, 마두, 파-니땅, 맛초-, 망상,
khãraü, dadhi. yo pana bhikkhu evaråpàni paõãtabhojanàni 
키-랑, 다디. 요- 빠나 빅쿠  에-와루-빠-니 빠니-따보-자나-니
agilàno attano atthàya vi¤¤àpetvà bhu¤jeyya, pàcittiyaü.
아길라-노- 앗따노- 앗타-야 윈냐-뻬-뜨와- 분제이야, 빠-찟띠양.

질 좋은 음식 즉 ①기(우유기름), ②생버터, ③기름, ④꿀, ⑤설탕(당

밀), ⑥생선, ⑦고기, ⑧우유, ⑨응유가 있다. 아프지 않은 비구가 자

신을 위해 이와 같이 질 좋은 음식을 요구해서 먹으면 참회해야 한다.

(89) 빠찟띠야 40. 이쑤시개(단따뽀나, Dantapo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dinnaü mukhadvàraü àhàraü àhareyya, 
요- 빠나 빅쿠  아딘낭  묵카드와-랑 아-하-랑 아-하레이야,
a¤¤atra udakadantaponà, pàcittiyaü.
안냐뜨라 우다까단따뽀-나-, 빠-찟띠양.

비구가 물이나 이쑤시개를 제외하고 (직접 건네)주지 않은 음식을 입에 

넣으면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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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ojanavaggo catuttho
보-자나왁고- 짜뚯토-

네 번째 공양 품

(90) 빠찟띠야 41. 나체외도(아쩰라까, Acelak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celakassa và paribbàjakassa và paribbàjikàya 
요- 빠나 빅쿠 아쩰-라깟사 와- 빠립바-자깟사 와- 빠립바-지까-야
và sahatthà khàdanãyaü và bhojanãyaü và dadeyya, pàcittiyaü. 
와- 사핫타-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다데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자신의 손으로 나체 외도, 남자 유행자 혹은 여자 유행자 등 
(이교 성직자 : 신부, 목사, 랍비, 물라, 다른 전통의 수행승)에게 주
식이나 부식을 주면 참회해야 한다.

(91) 빠찟띠야 42. 쫓아냄(우이요자나, Uyyoj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ü: ßehàvuso gàmaü và nigamaü và 
요- 빠나 빅쿠  빅쿵:    “에-하-우소- 가-망 와- 니가망 와-
piõóàya pavisissàmàû ti. tassa dàpetvà và adàpetvà và 
삔다-야 빠위싯사-마-” 띠. 땃사 다-뻬-뜨와- 와- 아다-뻬-뜨와- 와-
uyyojeyya: ßgacchàvuso na me tayà saddhiü kathà và nisajjà 
우이요-제이야: “갓차-우소- 나 메- 따야- 삿딩 까타- 와- 니삿자-
và phàsu hoti, ekakassa me kathà và nisajjà và phàsu 
와- 파-수 호-띠, 에-까깟사 메- 까타- 와- 니삿자- 와- 파-수 
hotãû ti. etad-eva paccayaü karitvà ana¤¤aü, pàcittiyaü.
호-띠-” 띠. 에-따데-와 빳짜양 까리뜨와- 아난냥, 빠-찟띠양.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스님, 마을이나 도시로 탁발하러 가세.” 라고 하고서는 
탁발 음식을 받았거나 받지 못했거나 “가버리게, 스님과 같이 앉고 말하기 싫
네. 나는 홀로 앉고 말하는 것을 좋아하네.”라며 (함께 탁발나간) 비구를 쫓
아낸다. 이런 이유 등으로 (함께 탁발나간) 비구를 쫓아내면 참회해야 한다.

(92) 빠찟띠야 43. 함께 식사 (사보자나, Sabhoj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sabhojane kule anupakhajja 
요- 빠나 빅쿠사보-자네- 꿀레- 아누빠캇자
nisajjaü kappeyya, pàcittiyaü.
니삿장  깝뻬이야, 빠-찟띠양.

(초청받지 않은) 비구가 부부가 함께 식사 중인(부부가 같이 있는) 재
가자 집에 들어가 앉아 있으면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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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빠찟띠야 44. 홀로 앉음 1(라호니삿자, Paṭhama-rahonisajj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màtugàmena saddhiü raho pañicchanne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삿딩 라호- 빠띳찬네-
àsane nisajjaü kappeyya, pàcittiyaü. 
아-사네- 니삿장 깝뻬이야, 빠-찟띠양.

비구는 (보이지 않는) 외진 곳에 사적으로 여성과 함께 앉으면 참회해야 한다.

(94) 빠찟띠야 45. 홀로 앉음 2(라호니삿자, Dutiya-rahonisajj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màtugàmena saddhiü eko ekàya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삿딩 에-꼬- 에-까-야
raho nisajjaü kappeyya, pàcittiyaü.
라호- 니삿장 깝뻬이야, 빠-찟띠양.

비구는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 사적으로 한 여성과 함께 앉으면 

참회해야 한다.

(95) 빠찟띠야 46. 방문(짜릿따, Cāritt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nimantito sabhatto samàno santaü bhikkhuü 
요- 빠나 빅쿠 니만띠또- 사밧또- 사마-노- 산땅 빅쿵
anàpucchà purebhattaü và pacchàbhattaü và kulesu càrittaü 
아나-뿟차- 뿌레-밧땅 와- 빳차-밧땅 와- 꿀레-수 짜-릿땅
àpajjeyya, a¤¤atra samayà, pàcittiyaü.  tatthàyaü samayo: 
아-빳제이야, 안냐뜨라 사마야-, 빠-찟띠양. 땃타-양 사마요-:
cãvaradànasamayo, cãvarakàrasamayo - ayaü tattha samayo.
찌-와라다-나사마요-, 찌-와라까-라사마요- 아양 땃타 사마요-.

공양에 초청받은 비구가 다른 비구에게 간다는 말도 없이 탁발 전이나 
후에 재가자들을 방문하러 가면 적법한 시기를 제외하고 참회해야 한
다. 적법한 시기는 다음과 같다. ①가사를 보시하는 시기, ②가사를 만
드는 시기. 이것이 적법한 시기이다.

(96) 빠찟띠야 47. 마하나마(의 공양청)(Mahānāma-sikkhāpadaṃ)

agilànena bhikkhunà càtumàsappaccayapavàraõà sàditabbà, 
아길라-네-나 빅쿠나- 짜-뚜마-삽빳짜야빠와-라나- 사-디땁바-,
a¤¤atra punapavàraõàya, a¤¤atra niccapavàraõàya. 
안냐뜨라 뿌나빠와-라나-야, 안냐뜨라 닛짜빠와-라나-야.
tato ce uttariü sàdiyeyya, pàcittiyaü. 
따또- 쩨- 웃따링 사-디예이야, 빠-찟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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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지 않은 비구가 ‘4달(일정 기간) 동안 필수품을 요청할 수 있는 초

청’을 받을 수 있다. 재 초청이나 영구적인 초청을 받지 않았는데도 초

청기간보다 오래 필수품을 요청하면 참회해야 한다.

(97) 빠찟띠야 48. 종군 군대(우이윳따 세나, Uyyutta-senā-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uyyuttaü senaü dassanàya gaccheyya, 
요- 빠나 빅쿠  우이윳땅 세-낭 닷사나-야 갓체이야, 

a¤¤atra tathàråpappaccayà, pàcittiyaü.
안냐뜨라 따타-루-빱빳짜야-, 빠-찟띠양.

비구가 적법한 이유 없이 종군 중인 군대를 보러 가면 참회해야 한다.

(98) 빠찟띠야 49. 병영(세나와사, Senāvāsa-sikkhāpadaṃ)

siyàca tassa bhikkhuno kocid-eva paccayo senaü gamanàya, 
시야-짜 땃사 빅쿠노- 꼬-찌데-와 빳짜요- 세-낭 가마나-야, 

dirattatirattaü tena bhikkhunà senàya vasitabbaü. 
디랏따띠랏땅 떼-나 빅쿠나- 세-나-야 와시땁방.

tato ce uttariü vaseyya, pàcittiyaü.
따또- 쩨- 웃따링 와세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어떤 이유로 병영에 가면 2일이나 3일 밤 (계속해서) 병영에 묵

을 수 있다. 만약 그 이상 머물면 참회해야 한다.

(99) 빠찟띠야 50. 군사훈련(우이요디까, Uyyodhika-sikkhāpadaṃ)

dirattatirattaü ce bhikkhu senàya vasamàno uyyodhikaü và balaggaü 
디랏따띠랏땅 쩨- 빅쿠 세-나-야 와사마-노- 우이요-디깡 와- 발락강

và senàbyåhaü và anãkadassanaü và gaccheyya, pàcittiyaü.
와- 세-나-뷰-항 와- 아니-까닷사낭 와- 갓체이야, 빠-찟띠양.

2일이나 3일 밤을 병영에서 지내는 비구가 군사훈련, 점호, 전투대형, 

군대 열병식을 보러 가면 참회해야 한다.

Acelakavaggo pa¤camo
아쩰-라까왁고- 빤짜모-

다섯 번째 나형외도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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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빠찟띠야 51. 술(수라빠나, Surāpāna sikkhāpadaṃ)

suràmerayapàne, pàcittiyaü.
수라-메-라야빠-네-, 빠-찟띠양.

알코올이나 발효된 술을 마시면 참회해야 한다.

(101) 빠찟띠야 52.  간질이기(앙굴리빠또다까,Aṅguli-patodaka-sikkhāpadaṃ)

aïgulipatodake, pàcittiyaü.
앙굴리빠또-다께- 빠-찟띠양.

손가락으로 간질이면 참회해야 한다.

(102) 빠찟띠야 53. 유희(핫사담마, Hassadhamma-sikkhāpadaṃ)

udake hassadhamme, pàcittiyaü.
우다께- 핫사담메-, 빠찟띠양. 

물에서 놀면 참회해야 한다.

(103) 빠찟띠야 54. 경시(아나다리야, Anādariya-sikkhapadaṃ)

anàdariye, pàcittiyaü.
아나-다리예-, 빠-찟띠양.

(율에 대한 훈계를) 존중하지 않으면 참회해야 한다.

(104) 빠찟띠야 55. 놀라게 함(빔사빠나까, Bhiṃsāpanak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ü bhiüsàpeyya, pàcittiyaü.
요- 빠나 빅쿠  빅쿵     빔사-뻬이야, 빠-찟띠양.

다른 비구를 놀라게 하면 참회해야 한다.

(105) 빠찟띠야 56. 불(조띠, Joti-sikkhapadaṃ)

yo pana bhikkhu agilàno visibbanàpekkho jotiü samàdaheyya và
요- 빠나 빅쿠  아길라-노- 위십바나-뻭코- 조-띵 사마-다헤이야 와-
samàdahàpeyya và, a¤¤atra tathàråpappaccayà, pàcittiyaü. 
사마-다하-뻬이야 와-, 안냐뜨라 따타-루-빱빳짜야-, 빠-찟띠양.

아프지 않은 비구가 몸을 따뜻하게 하기위해서 적법한 이유 없이 불을 

지피거나 지피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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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빠찟띠야 57. 목욕(나하나, Nahā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orenaddhamàsaü nahàyeyya, a¤¤atra samayà, 
요- 빠나 빅쿠 오-레-낫다마-상 나하-예이야, 안냐뜨라 사마야-,pàcittiyaü. tatthàyaü samayo: diyaóóho màso seso gimhànan-ti, 
빠-찟띠양. 땃타-양 사마요-: 디얏도- 마-소- 세-소- 김하-난띠,vassànassa pañhamo màso, iccete aóóhateyyamàsà, uõhasamayo, 
왓사-낫사 빠타모- 마-소-, 잇쩨-떼- 앗다떼이야마-사-, 운하사마요-,pariëàhasamayo, gilànasamayo, kammasamayo, 
빠릴라-하사마요-, 길라-나사마요-, 깜마사마요-,addhànagamanasamayo, vàtavuññhisamayo - ayaü tattha samayo.
앗다-나가마나사마요-, 와-따웃티사마요- 아양 땃타 사마요-.

적법한 경우를 제외하고 (갠지스 유역에 사는) 비구가 보름(15일)도 안 되어 
목욕을 하면 참회해야 한다. 적법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여름철 마지막 1
달 반, 우기의 첫 1달, 즉 덥고 무더운 시기의 2달 반, ②아플 때, ③일을 
했을 때, ④여행 중일 때, ⑤비바람이 칠 때. 이것이 적법한 시기이다.

(107) 빠찟띠야 58. 점찍기(둡반나 까라, Dubbaṇṇa-kara-sikkhāpadaṃ)

navaü pana bhikkhunà cãvaralàbhena tiõõaü dubbaõõakaraõànaü 
나왕  빠나 빅쿠나-  찌-와랄라-베-나 띤낭 둡반나까라나-낭a¤¤ataraü dubbaõõakaraõaü àdàtabbaü, nãlaü và kaddamaü và 
안냐따랑 둡반나까라낭   아-다-땁방, 닐-랑 와- 깟다망 와-kàëasàmaü và. anàdàce bhikkhu tiõõaü dubbaõõakaraõànaü 
깔-라사-망 와-. 아나-다-쩨- 빅쿠 띤낭 둡반나까라나-낭a¤¤ataraü dubbaõõakaraõaü navaü cãvaraü paribhu¤jeyya, pàcittiyaü.
안냐따랑 둡반나까라낭    나왕  찌-와랑 빠리분제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새 가사를 받았을 때 ①초록색, ②갈색, 또는 ③검정색, 세 가지 
색깔의 점 중에 하나를 가사에 찍어야 한다. 비구가 새 가사를 사용 전
에 세 가지 색깔의 점 중에 하나를 가사에 찍지 않으면 참회해야 한다.

(108) 빠찟띠야 59. 공동소유(위깝빠나, Vikappana 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ssa và bhikkhuniyà và sikkhamànàya 
요- 빠나 빅쿠  빅쿳사    와- 빅쿠니야- 와- 식카마-나-야và sàmaõerassa và sàmaõeriyà và sàmaü cãvaraü vikappetvà 
와- 사-마네-랏사 와- 사-마네-리야- 와- 사-망 찌-와랑 위깝뻬뜨와-apaccuddhàrakaü paribhu¤jeyya, pàcittiyaü.
아빳쭛다-라깡  빠리분제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미, 사미니와 가사를 공동소유로 놓
은 채 공동소유를 취소하지 않고 가사를 사용하면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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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빠찟띠야 60. 가사 은닉(찌와라빠니다나, Cīvarāpanidhā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ssa pattaü và cãvaraü và 
요- 빠나 빅쿠  빅쿳사    빳땅   와- 찌-와랑 와-

nisãdanaü và såcigharaü và kàyabandhanaü và apanidheyya và 
니시-다낭 와- 수-찌가랑 와- 까-야반다낭 와- 아빠니데이야 와-

apanidhàpeyya và antamaso hassàpekkho pi, pàcittiyaü.
아빠니다-뻬이야 와- 안따마소- 핫사-뻭코- 삐, 빠-찟띠양.

비구가 다른 비구의 �발우 ‚가사 ƒ깔개 „바늘상자 …허리띠를 숨기

거나 숨기도록 시키면 비록 장난이라 할지라도 참회해야 한다.

Suràpànavaggo chaññho
수라-빠-나왁고- 찻토-

여섯 번째 술 품

(110) 빠찟띠야 61. 의도적 살생(산찟짜빠나, Sañciccapāṇ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cicca pàõaü jãvità voropeyya, pàcittiyaü.
요- 빠나 빅쿠  산찟짜  빠-낭 지-위따- 워-로-뻬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의도적으로 생물의 생명을 빼앗으면 참회해야 한다.

(111) 빠찟띠야 62. 생물이 있는 물(Sappāṇak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jànaü sappàõakaü udakaü paribhu¤jeyya, pàcittiyaü.
요- 빠나 빅쿠  자-낭 삽빠-나깡  우다깡  빠리분제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의도적으로 생명체가 들어 있는 물을 사용하면 참회해야 한다.

(112) 빠찟띠야 63. 결정번복(욱꼬따나, Ukkoṭ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jànaü yathàdhammaü nihatàdhikaraõaü 
요- 빠나 빅쿠  자-낭 야타-담망     니하따-디까라낭

punakammàya ukkoñeyya, pàcittiyaü.
뿌나깜마-야  욱꼬-떼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이미 공식적으로 결정된 쟁점을 번복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선

동하면 참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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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빠찟띠야 64. 중한 범계(둣툴라, Duṭṭhull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ssa jànaü duññhullaü 
요- 빠나 빅쿠  빅쿳사    자-낭 둣툴랑

àpattiü pañicchàdeyya, pàcittiyaü.
아-빳띵 빠띳차-데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다른 비구의 중한 범계(빠라지까, 상가디세사)를 알고도 의도적

으로 숨기면 참회해야 한다.

(114) 빠찟띠야 65. 20세 미만(우나위사띠왓사, Ūnavīsativass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jànaü ånavãsativassaü puggalaü upasampàdeyya, so 
ca
요- 빠나 빅쿠 자-낭 우-나위-사띠왓상 뿍갈랑 우빠삼빠-데이야, 소- 짜

puggalo anupasampanno, te ca bhikkhå gàrayhà. idaü tasmiü 
pàcittiyaü.
뿍갈로- 아누빠삼빤노-, 떼- 짜 빅쿠- 가-라이하-. 이당 따스밍 빠-찟띠양.

비구가 20살이 안된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구족계를 주면 그 사람의 수

계는 성립되지 않으며 참석한 비구들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리고 계

사는 참회해야 한다.

(115) 빠찟띠야 66. 도둑떼(테이야삿타, Theyya-satth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jànaü theyyasatthena saddhiü saüvidhàya
요- 빠나 빅쿠  자-낭 테이야삿테-나 삿딩  삼위다-야

ekaddhànamaggaü pañipajjeyya antamaso gàmantaram-pi, pàcittiyaü
에-깟다-나막강  빠띠빳제이야 안따마소- 가-만따람 삐, 빠-찟띠양.

비구가 도둑떼와 의도적으로 미리 계획하고 함께 여행하면 비록 이웃마

을이라 할지라도 참회해야 한다.

(116) 빠찟띠야 67. 계획(삼위다나, Saṃvidhā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màtugàmena saddhiü saüvidhàya ekaddhànamaggaü
요- 빠나 빅쿠  마-뚜가-메-나 삿딩 삼위다-야  에-깟다-나막강

pañipajjeyya antamaso gàmantaram-pi, pàcittiyaü.
빠띠빳제이야 안따마소- 가-만따람 삐, 빠-찟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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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구가 미리 계획하고 여성과 함께 여행하면 비록 이웃마을이라 할지라

도 참회해야 한다.

(117) 빠찟띠야 68. 아릿타 비구(Ariṭṭha-sikkhāpadaṃ) :법을 매도한 비구

yo pana bhikkhu evaü vadeyya: ßtathàhaü bhagavatà dhammaü 
요- 빠나 빅쿠  에-왕 와데이야: “따타-항 바가와따- 담망

desitaü àjànàmi. yathà yeme antaràyikà dhammà vuttà bhagavatà, 
데-시땅 아-자-나-미. 야타- 예-메- 안따라-이까- 담마- 웃따- 바가와따-,

te pañisevato nàlaü antaràyàyàû ti. so bhikkhu bhikkhåhi evam-assa
떼- 빠띠세-와또- 날-랑 안따라-야-야-” 띠. 소- 빅쿠 빅쿠-히 에-와맛사

vacanãyo: ßmà àyasmà evaü avaca. mà bhagavantaü abbhàcikkhi, 
와짜니-요-: “마- 아-야스마- 에-왕 아와짜. 마- 바가완땅 압바-찍키,

na hi sàdhu bhagavato abbhakkhànaü, na hi bhagavà evaü vadeyya.
나 히 사-두 바가와또- 압박카-낭, 나 히 바가와- 에-왕 와데이야.

anekapariyàyena àvuso antaràyikà dhammà antaràyikà vuttà 
아네-까빠리야-예-나 아-우소- 안따라-이까- 담마- 안따라-이까- 웃따-

bhagavatà, ala¤-ca pana te pañisevato antaràyàyàû ti. eva¤-ca  
바가와따-, 알란짜 빠나 떼- 빠띠세-와또- 안따라-야-야-” 띠. 에-완짜

pana so bhikkhu bhikkhåhi vuccamàno tatheva paggaõheyya, 
빠나 소- 빅쿠  빅쿠-히  웃짜마-노- 따테-와 빡간헤이야,

so bhikkhu bhikkhåhi yàvatatiyaü samanubhàsitabbo tassa 
소- 빅쿠  빅쿠-히  야-와따띠양 사마누바-시땁보- 땃사

pañinissaggàya. yàvatatiyaü ce samanubhàsiyamàno 
tam-pañinissajjeyya
빠띠닛삭가-야. 야-와따띠양 쩨- 사마누바-시야마-노- 땀 빠띠닛삿제이야

iccetaü kusalaü. no ce pañinissajjeyya, pàcittiyaü.
잇쩨-땅 꾸살랑. 노- 쩨- 빠띠닛삿제이야, 빠-찟띠양.

어떤 비구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존에 의해 설해진 법을 나는 이렇

게 이해한다. 세존께서 어떤 행동에 탐착했을 때 장애가 된다고 한 것

은 실은 장애가 아니다.” 그러면 비구들은 다음과 같이 훈계해야 한다. 

“스님, 그렇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에 대해 부적절하게 말하지 마시오. 

세존에 대해 부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존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님, 다양한 방식으로 세존께서는 장애

가 되는 행동에 대해 설하셨고 그것에 탐착할 때 참으로 장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그런데 훈계 받은 비구가 전처럼 고집을 피우면 비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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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그치도록 세 번까지 경책해야 한다. 세 번 까지 경책해서 그치면 

좋지만 그치지 않으면 참회해야 한다.

(118) 빠찟띠야 69. 정권된 자와 거주(욱킷따 삼보가)
(Ukkhitta-sambhog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jànaü tathàvàdinà bhikkhunà akañànudhammena 
요- 빠나 빅쿠  자-낭 따타-와-디나- 빅쿠나- 악까따-누담메-나taü diññhiü appañinissaññhena saddhiü sambhu¤jeyya và saüvaseyya và 
땅  딧팅   압빠띠닛삿테-나 삿딩  삼분제이야  와- 삼와세이야 와-saha và seyyaü kappeyya, pàcittiyaü. 
사하- 와- 세이양 깝뻬이야, 빠-찟띠양.

어떤 비구가 율을 따르지 않겠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그러한 견해를 버
리지 않아서 (정권된) 비구와 의도적으로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거나 같
은 거처에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119) 빠찟띠야 70. 깐따까 사미(Kaṇṭaka-sikkhāpadaṃ) :법을 매도한 사미

samaõuddeso pi ce evaü vadeyya: ßtathàhaü bhagavatà dhammaü 
사마눗데-소- 삐 쩨- 에-왕 와데이야: “따타-항 바가와따- 담망desitaü àjànàmi. yathà yeme antaràyikà dhammà vuttà bhagavatà, 
데-시땅 아-자-나-미. 야타- 예-메- 안따라-이까- 담마- 웃따- 바가와따-,te pañisevato nàlaü antaràyàyàû ti. so samaõuddeso bhikkhåhi 
떼- 빠띠세-와또- 날-랑 안따라-야-야-” 띠. 소- 사마눗데-소- 빅쿠-히evam-assa vacanãyo: ßmà àvuso samaõuddesa evaü avaca. 
에-와맛사 와짜니-요-: “마- 아-우소- 사마눗데-사 에-왕 아와짜.mà bhagavantaü abbhàcikkhi, na hi sàdhu bhagavato abbhakkhànaü, 
마- 바가완땅   압바-찍키, 나 히 사-두 바가와또- 압박카-낭,na hi bhagavà evaü vadeyya. anekapariyàyena àvuso samaõuddesa
나 히 바가와- 에-왕 와데이야. 아네-까빠리야-예-나 아-우소- 사마눗데-사 antaràyikà dhammà antaràyikà vuttà bhagavatà, ala¤-ca pana te 
안따라-이까- 담마- 안따라-이까- 웃따- 바가와따-, 알란 짜 빠나 떼-pañisevato antaràyàyàû ti. eva¤-ca pana so samaõuddeso bhikkhåhi
빠띠세-와또- 안따라-야-야-” 띠. 에-완 짜 빠나 소- 사마눗데-소- 빅쿠-히vuccamàno tatheva paggaõheyya, so samaõuddeso bhikkhåhi 
웃짜마-노- 따테-와 빡간헤이야, 소- 사마눗데-소- 빅쿠-히evam-assa vacanãyo: ßajjatagge te àvuso samaõuddesa na ceva  
에-와맛사 와짜니-요-: “앗자딱게- 떼- 아-우소- 사마눗데-사 나 쩨-와 so bhagavà satthà apadisitabbo, yam-pi ca¤¤e samaõuddesà 
소- 바가와- 삿타- 아빠디시땁보-, 얌삐 짠녜- 사마눗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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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hanti bhikkhåhi saddhiü dirattatirattaü saha seyyaü, sàpi te natthi, 
라반띠 빅쿠-히  삿딩    디랏따띠랏땅 사하 세이양, 사-삐 떼- 낫티,cara pare vinassàû ti. yo pana bhikkhu jànaü tathànàsitaü 
짜라 빠레- 위낫사-” 띠. 요- 빠나 빅쿠 자-낭 따타-나-시땅

samaõuddesaü upalàpeyya và upaññhàpeyya và sambhu¤jeyya và 
사마눗데-상  우빨라-뻬이야 와- 우빳타-뻬이야 와- 삼분제이야 와-saha và seyyaükappeyya, pàcittiyaü.
사하 와- 세이얌깝뻬이야, 빠-찟띠양.

사미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존에 의해 설해진 법을 나는 이렇게 이
해한다. 세존께서 어떤 행동에 탐착했을 때 장애가 된다고 한 것은 실
은 장애가 아니다.”그러면 비구들은 이와 같이 훈계해야 한다. “사미
여, 그렇게 말하지 마라. 세존에 대해 부적절하게 말하지 마라. 세존에 
대해 부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세존께서는 그와 같이 말씀하
지 않으셨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존께서는 장애가 되는 행동에 대해 설
하셨고 그것에 탐착할 때 참으로 장애가 된다고 하셨다.”그런데 훈계 
받은 사미가 전처럼 고집을 피우면 그 비구는 사미에게 다음과 같이 훈
계해야 한다. “사미여, 이날 이후로 세존을 스승이라고 주장하거나 다
른 사미들처럼 비구들과 함께 2일이나 3일 밤조차 같은 거처에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도 갖지 못한다. 나가라! 우리 시야에서 사라져라!”
어떤 비구가 이렇게 쫓겨난 사미를 의도적으로 도와주고 시봉을 받거나 
함께 교제하고 같은 거처에 누우면 참회해야 한다.

Sappàõakavaggo sattamo
삽빠-나까왁고- 삿따모-
일곱 번째 생명체 품

(120) 빠찟띠야 71. 여법(사하담미까, Sahadhammik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åhi sahadhammikaü vuccamàno evaü 
요- 빠나 빅쿠  빅쿠-히  사하담미깡     웃짜마-노- 에-왕vadeyya: ßna tàvàhaü àvuso etasmiü sikkhàpade sikkhissàmi, 
와데이야: “나 따-와-항 아-우소- 에-따스밍 식카-빠데- 식킷사-미,yàva na a¤¤aü bhikkhuü vyattaü vinayadharaü paripucchàmãû ti,
야-와 나 안냥 빅쿵     위얏땅  위나야다랑  빠리뿟차-미-” 띠,pàcittiyaü. sikkhamànena bhikkhave bhikkhunà a¤¤àtabbaü
빠-찟띠양. 식카마-네-나 빅카웨- 빅쿠나- 안냐-땁방paripucchitabbaü paripa¤hitabbaü. ayaü tattha sàmãci. 
빠리뿟치땁방   빠리빤히땁방.  아양  땃타 사-미-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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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비구가 율에 의거해 비구들에게 훈계 받을 때 “스님, 나는 계율에 
경험이 많고 많이 배운 다른 비구에게 알아볼 때까지 이 계율을 따를 
수 없소.” 라고 하면 참회해야 한다. 비구는 계율을 숙지해야 하고 (의
심나는 것은) 물어야 하고 숙고해야 한다. 이것이 적법한 절차이다.

(121) 빠찟띠야 72. 혼란(윌레카나, Vilekhana-sikkhāpadaṃ) : 계율비판

yo pana bhikkhu pàtimokkhe uddissamàne evaü vadeyya: ßkiü 
panimehi
요- 빠나 빅쿠 빠-띠목케- 웃딧사마-네- 에-왕 와데이야: “낑 빠니메-히
khuddànukhuddakehi sikkhàpadehi uddiññhehi, yàvad-eva 
kukkuccàya,
쿳다-누쿳다께-히 식카-빠데-히 웃딧테-히, 야-와데-와 꾹꿋짜-야,
vihesàya, vilekhàya saüvattantãû ti. sikkhàpadavivaõõake, pàcittiyaü.
위헤-사-야, 윌레-카-야 삼왓딴띠-” 띠. 식카-빠다위완나께-, 빠-찟띠양.

계목이 암송될 때 비구가 “이런 사소한 계율은 왜 암송하는가? 이런 계

율들은 불안하게하고, 성가시게하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라고 말하면

서 계율을 비판하면 참회해야 한다.

(122) 빠찟띠야 73. 이해 못함(모하나, Moh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nvaddhamàsaü pàtimokkhe uddissamàne evaü 
요- 빠나 빅쿠  안왓다마-상    빠-띠목케- 웃딧사마-네- 에-왕
vadeyya: ßidàneva kho ahaü jànàmi, ayam-pi kira dhammo 
와데이야: 이다-네-와 코- 아항 자-나-미, 아얌 삐 끼라 담모-
suttàgato suttapariyàpanno anvaddhamàsaü uddesaü àgacchatãû ti. 
숫따-가또- 숫따빠리야-빤노- 안왓담마-상 웃데-상 아-갓차띠-” 띠.
ta¤-ce bhikkhuü a¤¤e bhikkhå jàneyyuü: ßnisinnapubbaü iminà 
딴 쩨- 빅쿵    안녜- 빅쿠- 자-네이융: “니신나뿝방 이미나-
bhikkhunà dvattikkhattuü pàtimokkhe uddissamàne. ko pana vàdo 
빅쿠나-  드왓띡캇뚱   빠-띠목케- 웃딧사마-네-. 꼬- 빠나 와-도-
bhiyyo.û na ca tassa bhikkhuno a¤¤àõakena mutti atthi. ya¤-ca 
비이요-.” 나 짜 땃사 빅쿠노- 안냐-나께-나 뭇띠 앗티. 얀짜
tattha àpattiü àpanno, ta¤-ca yathàdhammo kàretabbo, uttariü cassa 
땃타 아빳띵 아-빤노-, 딴 짜 야타-담모- 까-레-땁보-, 웃따링 짯사
moho àropetabbo: ßtassa te àvuso alàbhà, tassa te dulladdhaü. 
모-호- 아-로-뻬-땁보-: “땃사 떼- 아-우소- 알라-바-, 땃사 떼- 둘랏당. 
yaü tvaü pàtimokkhe uddissamàne, na sàdhukaü aññhikatvà 
양  뜨왕 빠-띠목케- 웃딧사마-네-, 나 사-두깡 앗티까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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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sikarosãû ti. idaü tasmiü mohanake, pàcittiyaü.
마나시까로-시-” 띠. 이당 따스밍 모-하나께-, 빠-찟띠양.

어떤 비구가 계목이 반달마다 암송될 때, “지금까지 나는 반달마다 계
목을 들었고 포살에 참석했고 암송을 했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다른 
비구들도 “그 비구는 계목을 암송할 때 이미 2 ․ 3번 참석했다.” 라고 
알고 있다. 그러면 그 비구는 ‘아직 계목을 모른다.’며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그가 범계를 할 때마다, 계율에 의거해 다루어야 하고 모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훈계해 주어야 한다. “도반이여, 계목이 암송될 
때 주의를 바르게 기울이지 않고 가슴에 새기지 않으면 당신에게 이롭
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포살에 3번 이상 참석한 비구가 계
율을 모르거나) 모르는 척 하면 참회해야 한다.

(123) 빠찟띠야 74. 구타(빠하라, Pahār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ssa kupito anattamano 
요- 빠나 빅쿠  빅쿳사    꾸삐또- 아낫따마노-pahàraü dadeyya, pàcittiyaü. 
빠하-랑 다데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화가 나고 불만에 차서 다른 비구를 때리면 참회해야 한다.

(124) 빠찟띠야 75. 손 올림(딸라삿띠까, Talasattik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ssa kupito anattamano 
요- 빠나 빅쿠  빅쿳사    꾸삐또- 아낫따마노-talasattikaü uggireyya, pàcittiyaü. 
딸라삿띠깡 욱기레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화가 나고 불만에 차서 다른 비구를 향해 (위협하기 위해) 손을 
올리면 참회해야 한다.

(125) 빠찟띠야 76. 근거 없음(아물라까, Amūlak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ü amålakena saïghàdisesena 
요- 빠나 빅쿠  빅쿵     아물-라께-나 상가-디세-세-나anuddhaüseyya, pàcittiyaü.
아눗당세이야, 빠-찟띠양.

비구가 근거 없이 다른 비구를 상가디세사로 무고하면 참회해야 한다.

(126) 빠찟띠야 77. 고의(산찟짜, Sañcicc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ussa sa¤cicca kukkuccaü upadaheyya: 
요- 빠나 빅쿠  빅쿳사    산찟짜  꾹꿋짱    우빠다헤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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ßitissa muhuttam-pi aphàsu bhavissatãû ti. etad-eva paccayaü 
이띳사 무핫땀 삐 아파-수 바윗사띠- 띠. 에-따데-와 빳짜양karitvà ana¤¤aü, pàcittiyaü.
까릿뜨와- 아난냥, 빠-찟띠양.

비구가 “이렇게 하면 그는 잠시도 평온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이
런 이유 등으로 다른 스님을 고의로 걱정하게 만들면 참회해야 한다. 
(127) 빠찟띠야 78. 엿듣기(우빳수띠, Upassuti-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bhikkhånaü bhaõóanajàtànaü kalahajàtànaü
요- 빠나 빅쿠  빅쿠-낭    반다나자-따-낭  깔라하자-따-낭vivàdàpannànaü upassutiü tiññheyya: ßyaü ime bhaõissanti, 
위와-다-빤나-낭 우빳수띵 띳테이야: “양 이메- 바닛산띠,taüsossàmãû ti. etad-eva paccayaü karitvà ana¤¤aü, pàcittiyaü. 
땀솟사-미-” 띠. 에-따데-와 빳짜양 까리뜨와- 아난냥, 빠-찟띠양.

어떤 비구가 비구들이 논쟁하고 싸우고 말다툼할 때 “나는 그들이 말하
는 것을 엿들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단지 이런 이유 등으로 엿들으
면 참회해야 한다. 

(128) 빠찟띠야 79. 깜마 거부(깜마빠띠바하나, Kamma-paṭibāh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dhammikànaü kammànaü chandaü datvà 
요- 빠나 빅쿠  담미까-낭    깜마-낭    찬당    다뜨와-pacchà khãyanadhammaü àpajjeyya, pàcittiyaü.
빳차- 키-야나담망     아-빳제이야, 빠-찟띠양.

법에 입각해서 타결된 깜마에 동의하고 나서 나중에 그 결정에 대해 불
평하면 참회해야 한다.

(129) 빠찟띠야 80. 심의 중 자리이탈(찬다마다뜨와 가마나)
(Chandaṃadatvā-gam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ïghe vinicchayakathàya vattamànàya chandaü 
요- 빠나 빅쿠  상게-  위닛차야까타-야 왓따마-나-야 찬당adatvà uññhàyàsanàpakkameyya, pàcittiyaü.
아다뜨와- 웃타-야-사나-빡까메이야, 빠-찟띠양.

상가에서 심의 중에 있을 때 동의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떠나면 참회해
야 한다.

(130) 빠찟띠야 81. 답바 비구(Dabba-sikkhāpadaṃ) :상가동의로가사받은스님

yo pana bhikkhu samaggena saïghena cãvaraü datvà pacchà
요- 빠나 빅쿠  사막게-나 상게-나  찌-와랑 다뜨와- 빳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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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ãyanadhammaü àpajjeyya: ßyathàsanthutaü bhikkhå saïghikaü 
키-야나담망    아-빳제이야: “야타-산투땅 빅쿠- 상기깡làbhaü pariõàmentãû ti, pàcittiyaü.
라-방  빠리나-멘-띠-” 띠, 빠-찟띠양.

어떤 비구가 상가가 동의하여 특정 비구에게 가사를 주었는데, 나중에 “비
구들이 편애하여 상가 소유물을 나누었다.”라고 불평하면 참회해야 한다.
(131) 빠찟띠야 82. 전용(빠리나마나,Pariṇāmana-sikkhāpadaṃ) :타인에게전환

yo pana bhikkhu jànaü saïghikaü làbhaü pariõataü 
요- 빠나 빅쿠  자-낭 상기깡    라-방  빠리나땅puggalassa pariõàmeyya, pàcittiyaü.
뿍갈랏사  빠리나-메이야, 빠-찟띠양.

상가에 할당된 보시물을 특정인에게 의도적으로 돌리면 참회해야 한다.

Sahadhammikavaggo aññhamo
사하담미까왁고- 앗타모-

여덟 번째 여법 품

(132) 빠찟띠야 83. 왕 침실 넘음(라잔따라뿌라,Rājantarapur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ra¤¤o khattiyassa muddhàvasittassa 
요- 빠나 빅쿠  란뇨- 캇띠얏사  뭇다-와싯땃사anikkhantaràjake anãbhattaratanake pubbe appañisaüvidito 
아닉칸따라-자께- 아니-밧따라따나께- 뿝베- 압빠띠삼위디또-indakhãlaü atikkàmeyya, pàcittiyaü.
인다키-랑 아띡까-메이야, 빠-찟띠양.

사전에 미리 알리지 않고 ①침실에서 왕이 떠나지 않았거나 ②여왕이 아직 
물러나지 않았는데 왕의 침실 문지방을 넘어가면 참회해야 한다.

(133) 빠찟띠야 84. 귀중품(라따나, Rat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ratanaü và ratanasammataü và, a¤¤atra 
요- 빠나 빅쿠  라따낭 와- 라따나삼마땅 와-, 안냐뜨라ajjhàràmà và ajjhàvasathà và uggaõheyya và uggaõhàpeyya và, 
앗자-라-마- 와- 앗자-와사타- 와- 욱간헤이야 와- 욱간하-뻬이야 와-,pàcittiyaü. ratanaü vàpana bhikkhunà ratanasammataü và ajjhàràme và
빠-찟띠양. 라따낭 와-빠나 빅쿠나- 라따나삼마땅 와- 앗자-라-메- 와-ajjhàvasathe và uggahetvà và uggahàpetvà và nikkhipitabbaü: 
앗자-와사테- 와- 욱가헤-뜨와- 와- 욱가하-뻬-뜨와- 와- 닉키삐땁방:ßyassa bhavissati, so harissatãû ti. ayaü tattha sàmã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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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얏사 바윗사띠, 소- 하릿사띠-” 띠. 아양 땃타 사-미-찌.

어떤 비구가 절 안이나 거처 이외의 장소에서 귀중품이나 값비싸게 보
이는 것을 줍거나 줍도록 시키면 참회해야 한다. 절 안이나 거처 안에 
놓인 귀중품이나 값비싸게 보이는 것을 줍거나 줍도록 시켰을 때는 “물
건 주인이 와서 가져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보관해야 한다. 
이것이 적법한 처신이다.

(134) 빠찟띠야 85. 오후에 마을 방문(위깔라 가맙빠웨사나)
(Vikāla-gāmappavesan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antaü bhikkhuü anàpucchà vikàle gàmaü 
요- 빠나 빅쿠  산땅   빅쿵     아나-뿟차- 위깔-레- 가-망
paviseyya, a¤¤atra tathàråpà accàyikà karaõãyà, pàcittiyaü. 
빠위세이야, 안냐뜨라 따타-루-빠- 앗짜-이까- 까라니-야-, 빠-찟띠양.

적법한 비상시를 제외하고 다른 비구에게 알리지 않고 적절하지 못한 

시간에 마을에 들어가면 참회해야 한다.

(135) 빠찟띠야 86. 바늘통(수찌가라, Sūcighar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ññhimayaü và dantamayaü và visàõamayaü và
요- 빠나 빅쿠  앗티마양  와- 단따마양  와- 위사-나마양 와-
såcigharaü kàràpeyya, bhedanakaü, pàcittiyaü.
수-찌가랑 까-라-뻬이야, 베-다나깡, 빠-찟띠양.

비구가 ①뼈, ②상아, ③뿔로 만들어진 바늘통을 지니면 부수어 버린 

다음 참회해야 한다.

(136) 빠찟띠야 87. 침상(만짜, Mañca-sikkhāpadaṃ)

navaü pana bhikkhunà ma¤caü và pãñhaü và kàrayamànena
나왕  빠나 빅쿠나-   만짱   와- 삐-탕 와- 까-라야마-네-나
aññhaïgulapàdakaü kàretabbaü sugataïgulena, a¤¤atra heññhimàya 
앗탕굴라빠-다깡 까-레-땁방 수가땅굴레-나, 안냐뜨라 헷티마-야
añaniyà. taü atikkàmayato, chedanakaü, pàcittiyaü.
아따니야-. 땅 아띡까-마야또-, 체-다나깡 빠-찟띠양.

비구가 새 침대나 의자를 만들 때 다리의 길이는 널판 두께의 치수를 제

외하고 부처님 손가락 폭으로 최대 8폭(16.7cm/65cm)으로 만들어야 한

다. 그 길이를 넘으면 잘라낸 다음 참회해야 한다.(BMC/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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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빠찟띠야 88. 솜 채움(뚤로낫다, Tūlonaddh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ma¤caü và pãñhaü và tålonaddhaü 
요- 빠나 빅쿠  만짱    와- 삐-탕 와- 뚤-로-낫당
kàràpeyya, uddàlanakaü, pàcittiyaü. 
까-라-뻬이야, 웃달-라나깡, 빠-찟띠양.

비구가 침대나 의자에 (천연)솜을 채우면 속을 뜯어내 버리고 참회해야 한다.

(138) 빠찟띠야 89. 깔개(니시다나, Nisīdana-sikkhāpadaṃ)

nisãdanaü pana bhikkhunà kàrayamànena pamàõikaü kàretabbaü. 
니시-다낭 빠나 빅쿠나- 까-라야마-네-나 빠마-니깡 까-레-땁방.

tatridaü pamàõaü: dãghaso dve vidatthiyo sugatavidatthiyà, tiriyaü
따뜨리당 빠마-낭: 디-가소- 드웨-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띠리양

diyaóóhaü, dasà vidatthi. taü atikkàmayato, chedanakaü, pàcittiyaü.
디얏당,   다사- 위닷티. 땅 아띡까-마야또-, 체-다나깡, 빠-찟띠양. 
비구가 깔개를 만들 때는 표준치수로 만들어야 한다.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

다. 부처님 뼘으로 길이 2뼘(50cm/2.2m), 너비 1뼘 반(37.5cm/1.72m), 테두리 

1뼘(25cm/1.15m). 이 치수를 넘으면 잘라내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139) 빠찟띠야 90. 붕대가사(깐두 빠띳차디, Kaṇḍu-paṭicchādi-sikkhāpadaṃ)

kaõóupañicchàdiü pana bhikkhunà kàrayamànena pamàõikà kàretabbà. 
깐두빠띳차-딩 빠나 빅쿠나- 까-라야마-네-나 빠마-니까- 까-레-땁바-.

tatridaü pamàõaü: dãghaso catasso vidatthiyo sugatavidatthiyà, 
tiriyaü 
따뜨리당 빠마-낭: 디-가소- 짜땃소-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띠리양

dve vidatthiyo. taü atikkàmayato, chedanakaü, pàcittiyaü.
드웨- 위닷티요-. 땅 아띡까-마야또-, 체-다나깡, 빠-찟띠양.

비구가 피부의 상처를 가리는 가사를 만들 때는 표준치수로 만들어야 한

다. 표준치수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 뼘으로 길이 4뼘(1m/4.5m), 너비 2

뼘(50cm/2.2m). 이 치수를 넘으면 잘라내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140) 빠찟띠야 91. 목욕가사(왓시까사띠까, Vassikasāṭika-sikkhāpadaṃ)

vassikasàñikaü pana bhikkhunà kàrayamànena pamàõikà kàretabbà. 
왓시까사-띠깡 빠나 빅쿠나- 까-라야마-네-나 빠마-니까- 까-레-땁바-.

tatridaü pamàõaü: dãghaso cha vidatthiyo sugatavidatthiyà, tiriya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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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뜨리당 빠마-낭: 디-가소- 차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띠리양

aóóhateyyà. taü atikkàmayato, chedanakaü, pàcittiyaü. 
앗다떼이야-. 땅 아띡까-마야또-, 체-다나깡, 빠-찟띠양. 

비구가 목욕가사를 만들 때는 표준치수로 만들어야 한다. 표준치수는 다음

과 같다. 부처님 뼘으로 길이 6뼘(1.5m/6.5m), 너비 2뼘 반(62.5cm/2.7m). 

이 치수를 넘으면 잘라내고 참회해야 한다. (BMC/MB)

(141) 빠찟띠야 92. 난다장로의 가사(난다테라,Nandatther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sugatacãvarappamàõaü cãvaraü kàràpeyya 
요- 빠나 빅쿠  수가따찌-와랍빠마-낭 찌-와랑 까-라-뻬이야atirekaü và, chedanakaü, pàcittiyaü. tatridaü sugatassa
아띠레-깡 와-, 체-다나깡, 빠-찟띠양. 따뜨리당 수가땃사  sugatacãvarappamàõaü: dãghaso nava vidatthiyo sugatavidatthiyà, 
수가따찌-와랍빠마-낭: 디-가소- 나와 위닷티요- 수가따위닷티야-, tiriyaü cha vidatthiyo. idaü sugatassa sugatacãvarappamàõaü.
띠리양 차 위닷티요-. 이당 수가땃사 수가따찌-와랍빠마-낭.

비구는 부처님의 가사 보다 큰 가사를 지니면 잘라내고 참회해야 한다. 
부처님 가사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부처님 뼘으로 길이 9뼘(2.25m/10m), 
너비 6뼘 반(1.5m/6.5m). 이것이 부처님 가사의 크기이다. (BMC/MB)

Ratanavaggo navamo
라따나왁고- 나와모-
아홉 번째 귀중품 품

uddiññhà kho àyasmanto dvenavuti pàcittiyà dhammà. 
우딧타- 코- 아-야스만또- 드웨-나웃띠 빠-찟띠야- 담마-

스님들이시여, 92가지 ‘빠찟띠야’ 계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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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Pàcittiyà niññhità
빠찟띠야 닛티따

빠찟띠야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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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빠띠데사니야
(Pāṭidesanīyā)

ime kho panàyasmanto cattàro pàñidesanãyà 
이메- 코- 빠나-야스만또- 짯따-로- 빠-띠데-사니-야-dhammà uddesaü àgacchanti.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4가지 자백해야하는 ‘빠띠데사니야’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142) 빠띠데사니야 1(Paṭhama-pāṭidesanīya-sikkhāpadaṃ)

yo pana bhikkhu a¤¤àtikàya bhikkhuniyà antaragharaü paviññhàya 
요- 빠나 빅쿠  안냐-띠까-야 빅쿠니야- 안따라가랑 빠윗타-야hatthato khàdanãyaü và bhojanãyaü và sahatthà pañiggahetvà khàdeyya 
핫타또-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사핫타- 빠띡가헤-뜨와- 카-데이야và bhu¤jeyya và. pañidesetabbaü tena bhikkhunà: ßgàrayhaü àvuso
와- 분제이야 와-. 빠띠데-세-땁방 떼-나 빅쿠나-: “가-라이항 아-우소-dhammaü àpajjiü, asappàyaü, pàñidesanãyaü, taü pañidesemãû ti.
담망    아-빳징, 아삽빠-양, 빠-띠데-사니-양, 땅 빠띠데-세-미” 띠.

비구가 마을에서 친척이 아닌 비구니의 손으로부터 직접 음식을 받아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이렇게 자백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나는 자백해야만 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143) 빠띠데사니야 2(Dutiya-pāṭidesanīya-sikkhāpadaṃ)

bhikkhå paneva kulesu nimantità bhu¤janti. tatra ce sà bhikkhunã
빅쿠- 빠네-와 꿀레-수 니만띠따- 분잔띠. 따뜨라 쩨- 사- 빅쿠니-vosàsamànaråpà ñhità hoti: ßidha såpaü detha, idha odanaü dethàû ti. 
워사-사마-나루-빠- 티따- 호-띠: “이다 수-빵 데-타, 이다 오-다낭 데-타-” 띠.tehi bhikkhåhi sà bhikkhunã apasàdetabbà: ßapasakka tàva bhagini, 
떼-히 빅쿠-히 사- 빅쿠니- 아빠사-데-땁바-: “아빠삭까 따-와 바기니,yàva bhikkhå bhu¤janti.û ekassa pi ce bhikkhuno nappañibhàseyya 
야-와 빅쿠- 분잔띠.” 에-깟사 삐 쩨- 빅쿠노- 납빠띠바-세이야taü bhikkhuniü apasàdetuü: ßapasakka tàva bhagini, yàva bhikkhå
땅  빅쿠닝     아빠사-데-뚱: “아빠삭까 따-와 바기니, 야-와 빅쿠-bhu¤jantãû ti. pañidesetabbaü tehi bhikkhåhi: ßgàrayhaü àvuso 
분잔띠-” 띠. 빠띠데-세-땁방 떼-히 빅쿠-히: “가-라이항 아-우소-dhammaü àpajjimhà, asappàyaü, pàñidesanãyaü, taü pañidesemàû 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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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망 아-빳짐하-, 아삽빠-양, 빠-띠데-사니-양, 땅 빠띠데-세-마-” 띠.

초청받은 비구들이 재가자의 집에서 공양하는데 비구니가 그곳에 서서 

(자신이 공경하는 비구만을 위해) 마치 지시하듯이 “여기 카레 주시오, 

여기 밥 주시오.” 라고 하면 비구들은 비구니를 이렇게 내보내야 한다. 

“자매여, 비구들이 공양하고 있는 동안 나가 있으시오.” 비구들 중 어느 

누구도 “자매여, 비구들이 공양하고 있는 동안 나가 있으시오.” 라고 말

하지 않고 (주식(①밥, ②빵, ③국수, ④생선, ⑤고기)을 먹으면) 비구들은 

이렇게 자백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우리는 자백해야만 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144) 빠띠데사니야 3(Tatiya-pāṭidesanīya-sikkhāpadaṃ)

yàni kho pana tàni sekhasammatàni kulàni. yo pana bhikkhu 
야-니 코- 빠나 따-니 세-카삼마따-니 꿀라-니. 요- 빠나 빅쿠

tathàråpesu sekhasammatesu kulesu pubbe animantito agilàno 
따타-루-뻬-수 세-카삼마떼-수 꿀레-수 뿝베- 아니만띠또- 아길라-노-

khàdanãyaü và bhojanãyaü và sahatthà pañiggahetvà khàdeyya và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사핫타- 빠띡가헤-뜨와 카-데이야 와-

bhu¤jeyya và. pañidesetabbaü tena bhikkhunà: ßgàrayhaü àvuso 
분제이야 와-. 빠띠데-세-땁방 떼-나 빅쿠나-: “가-라이항 아-우소-

dhammaü àpajjiü, asappàyaü, pàñidesanãyaü, taü pañidesemãû ti. 
담망     아-빳징, 아삽빠-양, 빠-띠데-사니-양, 땅 빠띠데-세-미” 띠.

유학(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재가신도가 있는데 아프지 않은 비구가 

사전에 초청받지 않고 유학의 재가신도 집에서 직접 음식을 받아 주식

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그는 이렇게 자백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나는 자백해야만 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145) 빠띠데사니야 4(Catuttha-pāṭidesanīya-sikkhāpadaṃ)

yàni kho pana tàni àra¤¤akàni senàsanàni sàsaïkasammatàni 
야-니 코- 빠나 따-니 아-란냐까-니 세-나-사나-니 사-상까삼마따-니

sappañibhayàni. yo pana bhikkhu tathàråpesu senàsanesu viharanto 
삽빠띠바야-니. 요- 빠나 빅쿠 따타-루-뻬-수 세-나-사네-수 위하란또-

pubbe appañisaüviditaü khàdanãyaü và bhojanãyaü và ajjhàrà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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뿝베- 압빠띠상위디땅 카-다니-양 와- 보-자니-양 와- 앗자-라-메-

sahatthà pañiggahetvà agilàno khàdeyya và bhu¤jeyya và. 
사핫타- 빠띡가헤-뜨와- 아길라-노- 카-데이야 와- 분제이야 와-.

pañidesetabbaü tena bhikkhunà: ßgàrayhaü àvuso dhammaü 
빠띠데-세-땁방 떼-나 빅쿠나: “가-라이항 아-우소- 담망

àpajjiü, asappàyaü, pàñidesanãyaü, taü pañidesemãû ti.
아-빳징, 아삽빠-양, 빠-띠데-사니-양, 땅 빠띠데-세-미” 띠.

불안하고 위험한 숲속의 거처가 있다. 그런 거처에서 살고 있는 아프지 

않은 비구가 (위험을 사전에) 알리지 않고, 자신의 거처에서 직접 보시

된 음식을 받아 주식이나 부식을 씹거나 삼키면 그는 이렇게 참회해야 

한다. “도반들이여, 나는 자백해야만 하는 비난받을 만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나는 그것을 자백합니다.”

uddiññhà kho àyasmanto cattàro pàñidesanãyà dhammà. 
우딧타- 코- 아-야스만또- 짯따-로- 빠-띠데-사니-야- 담마-.

스님들이시여, 4가지 ‘빠띠데사니야’ 계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Pàñidesanãyà niññhità
빠-띠데-사니-야- 닛티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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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띠데사니야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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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 키 야
(Sekhiyā)

ime kho panàyasmanto sekhiyà dhammà uddesaü àgacchanti.
이메 코 빠나-야스만또- 세-키야- 담마- 웃데-상 아-갓찬띠.

스님들이시여, 75가지 공부지어야 할 ‘세키야’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146) 세키야 1. 잘 두름(빠리만달라, Parimaṇḍala-sikkhāpadaṃ)

parimaõóalaü nivàse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빠리만달랑 니와-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아래가사를 잘 둘러 입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47) 세키야 2. 잘 두름(빠리만달라, Parimaṇḍala-sikkhāpadaṃ)

parimaõóalaü pàrup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빠리만달랑 빠-루삣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위가사를 잘 둘러 입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48) 세키야 3. 잘 가림(수빠띳찬노, Supaṭichanna-sikkhāpadaṃ)

supañicchanno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수빠띳찬노-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잘 가리고 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49) 세키야 4. 잘 가림(수빠띳찬노, Supaṭichanna-sikkhāpadaṃ)

supañicchanno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수빠띳찬노-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잘 가리고 앉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0) 세키야 5. 잘 단속(수삼우따, Susaṃvuta-sikkhāpadaṃ)

susaüvuto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수삼우또-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잘 단속하며 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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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세키야 6. 잘 단속(수삼우따, Susaṃvuta-sikkhāpadaṃ)

susaüvuto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수삼우또-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잘 단속하며 앉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2) 세키야 7. 눈을 아래로 향함(옥킷따짝쿠,Okkhittacakkhu-sikkhāpadaṃ)

okkhittacakkhu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오킷따짝쿠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3) 세키야 8. 눈을 아래로 향함(옥킷따짝쿠,Okkhittacakkhu-sikkhāpadaṃ)

okkhittacakkhu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오킷따짝쿠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고 앉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4) 세키야 9. 추켜올림(욱킷따까, Ukkhittaka-sikkhāpadaṃ)

na ukkhittakàya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욱킷따까-야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가사를 추켜올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5) 세키야 10. 추켜올림(욱킷따까, Ukkhittaka-sikkhāpadaṃ)

na ukkhittakàya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욱킷따까-야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가사를 추켜올리고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Parimaõóalavaggo pañhamo
빠리만달라왁고- 빠타모-

첫 번째 두름 품

(156) 세키야 11. 큰 웃음(웃작기까, Ujjhagghika-sikkhāpadaṃ)

na ujjagghikàya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웃작기까-야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크게 웃으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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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세키야 12. 큰 웃음(웃작기까, Ujjhagghika-sikkhāpadaṃ) 
na ujjagghikàya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웃작기까-야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크게 웃으면서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8) 세키야 13. 낮은 소리(압빠삿다, Appasadda-sikkhāpadaṃ)

appasaddo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압빠삿도-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낮은 소리로 (말하며) 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59) 세키야 14. 낮은 소리(압빠삿다, Appasadda-sikkhāpadaṃ)

appasaddo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압빠삿도-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낮은 소리로 (말하며) 앉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0) 세키야 15. 몸을 흔듦(까얍빠짤라까디,Kāyappacālakādi-sikkhāpadaṃ)

na kàyappacàlakaü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까-얍빠짤-라깡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흔들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1) 세키야 16. 몸을 흔듦(까얍빠짤라까디,Kāyappacālakādi-sikkhāpadaṃ)

na kàyappacàlakaü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까-얍빠짤-라깡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몸을 흔들면서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2) 세키야 17. 팔을 흔듦(바훕빠짤라까, Bāhuppacālaka-sikkhāpadaṃ)

na bàhuppacàlakaü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바-훕빠짤-라깡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팔을 흔들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3) 세키야 18. 팔을 흔듦(바훕빠짤라까, Bāhuppacālaka-sikkhāpadaṃ)

na bàhuppacàlakaü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바-훕빠짤-라깡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팔을 흔들면서 앉지 않는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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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세키야 19. 머리를 흔듦(시삽빠짤라까, Sīsappacālaka-sikkhāpadaṃ)

na sãsappacàlakaü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시-삽빠짤-라깡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5) 세키야 20. 머리를 흔듦(시삽빠짤라까, Sīsappacālaka-sikkhāpadaṃ)

na sãsappacàlakaü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시-삽빠짤-라깡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머리를 흔들면서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Ujjagghikavaggo dutiyo
웃작기까왁고- 두띠요-

두 번째 대소(大笑) 품

(166) 세키야 21. 손을 허리에 올림(캄바까따, Khambhakata-sikkhāpadaṃ)

na khambhakato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캄바까또-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손을 허리에 대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7) 세키야 22. 손을 허리에 올림(캄바까따, Khambhakata-sikkhāpadaṃ)

na khambhakato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캄바까또-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손을 허리에 대고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8) 세키야 23. 머리를 가림(오군티따, Oguṇṭhita-sikkhāpadaṃ)

na oguõñhito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오-군티또-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머리를 가리고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69) 세키야 24. 머리를 가림(오군티따, Oguṇṭhita-sikkhāpadaṃ) 
na oguõñhito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오-군티또-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머리를 가리고 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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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세키야 25. 깨금발(욱쿠띠까, Ukkuṭika-sikkhāpadaṃ)

na ukkuñikàya antaraghare gam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욱꾸띠까-야 안따라가레- 가밋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발끝이나 발뒤꿈치로 걸어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1) 세키야 26. 웅크리고 앉음(빨랏티까, Pallatthika-sikkhāpadaṃ)

na pallatthikàya antaraghare nisãd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빨랏티까-야 안따라가레- 니시-딧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마을에서는 무릎을 감싸고 앉지 앉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2) 세키야 27. 공경하며 받음(삭깟짜빠띡가하나,Sakkacca-paṭiggahaṇa-sikkhāpadaṃ)

sakkaccaü piõóapàtaü pañiggahe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삭깟짱 삔다빠-땅 빠띡가헷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탁발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3) 세키야 28. 발우에 주목하며 받음(빳따산니 빠띡가하나)
(Patta-saññī-paṭiggahaṇa-sikkhāpadaṃ)

pattasa¤¤ã piõóapàtaü pañiggahe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빳따산니- 삔다빠-땅 빠띡가헷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발우에 주목하면서 탁발음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4) 세키야 29. 적당한 비율로 받음(사마수빠까 빠띡가하나)
(Samasūpaka-paṭiggahaṇa-sikkhāpadaṃ)

samasåpakaü piõóapàtaü pañiggahe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사마수-빠깡 삔다빠-땅 빠띡가헷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콩 카레를 적당한 비율(밥:카레=4:1)로 탁발음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5) 세키야 30. 넘침(사마띳띠까, Samatittika-sikkhāpadaṃ)

samatittikaü piõóapàtaü pañiggahe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사마띳띠깡 삔다빠-땅 빠띡가헷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발우의 가장자리가 넘치지 않게 탁발음식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Khambhakavaggo tatiyo
깜바까왁고 따띠요

세 번째 손을 허리에 올림 품



7. 세키야(Sekhiyā)

(176) 세키야 31. 공경하며 공양(삭깟짜분자나,Sakkacca-bhuñjana-sikkhāpadaṃ)

sakkaccaü piõóapàt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삭깟짱    삔다빠-땅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탁발음식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7) 세키야 32. 발우에 주목하며 공양(빳따산니 분자나)
(Pattasaññī-bhuñjana-sikkhāpadaṃ)

pattasa¤¤ã piõóapàt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빳따산니- 삔다빠-땅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발우에 주목하면서 공양을 할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8) 세키야 33. 순차 공양(사빠다나분자나,Sapadāna-bhuñjana-sikkhāpadaṃ)

sapadànaü piõóapàt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사빠다-낭 삔다빠-땅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탁발음식을 (한쪽부터) 순차적으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79) 세키야 34. 적당 비율의 카레(사마수빠까 분자나)
(Samasūpaka-bhuñjana-sikkhāpadaṃ)

samasåpakaü piõóapàt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사마수-빠깡 삔다빠-땅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콩 카레를 적당한 비율(밥:카레=4:1)로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0) 세키야 35. 더미부터 먹지 않음(투빠까따,thūpakata-sikkhāpadaṃ)

na thåpato omadditvà piõóapàtaü bhu¤jissàmãti, sikkhà karaõãyà.
나 투-빠또- 오-맛디뜨와- 삔다빠-땅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더미 가운데부터 탁발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1) 세키야 36. 밥으로 숨김(오다납빠띳차다나,Odanappaṭicchādana-sikkhāpadaṃ)

na såpaü và bya¤janaü và odanena pañicchàdessàmi 
나 수-빵 와- 뱐자낭 와- 오-다네-나 빠띳차-뎃사-미
bhãyokamyataü upàdàyàti, sikkhà karaõãyà.
비-요-까먀땅 우빠-다-야-띠, 식카- 까라니-야-.

더 얻을 욕심으로 콩 카레와 음식을 밥으로 숨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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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세키야 37. 카레 ․ 밥 요구(수뽀다나윈냣띠,Sūpodana-viññatti-sikkhāpadaṃ)

na såpaü và odanaü và agilàno attano atthàya vi¤¤àpetvà 
나 수-빵 와- 오-다낭 와- 아길라-노- 앗따노- 앗타-야 윈냐-뻬-뜨와-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친척이나 공양초청 시를 제외하고) 아프지 않으면 자신을 위해서 밥이

나 콩 카레를 더 요구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3) 세키야 38. 허물을 찾음(웃자나산니, Ujjhānasaññī-sikkhāpadaṃ)

na ujjhànasa¤¤ã paresaü pattaü oloke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웃자-나산니- 빠레-상 빳땅 올-로-껫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허물을 찾기 위하여 다른 비구의 발우를 들여다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공부짓는다.

(184) 세키야 39. 음식덩이(까발라, Kabaḷa-sikkhāpadaṃ)

nàtimahantaü kabaëaü kar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띠마한땅 까발랑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덩이를 너무 크게 만들어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5) 세키야 40. 한입 분량(알로빠, Ālopa-sikkhāpadaṃ)

parimaõóalaü àlopaü kar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빠리만달랑 알-로-빵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한 입에 맞게 둥글게 만들어 먹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Sakkaccavaggo catuttho
삭깟짜왁고- 짜뚯토-

네 번째 공경 품

(186) 세키야 41. 가져오지 않음(아나하따, Anāhaṭa-sikkhāpadaṃ)

na anàhañe kabaëe mukhadvàraü vivar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아나-하떼- 까발레- 무카드와-랑 위와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을 입에 가져오기도 전에 입을 벌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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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세키야 42. 식사 중(분자마나, Bhuñjamāna-sikkhāpadaṃ)

na bhu¤jamàno sabbaü hatthaü mukhe pakkhip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분자마-노- 삽방   핫탕  묵케- 빡키삣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먹고 있는 동안에 손을 입 속에 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8) 세키야 43. 입 안 가득(사까발라, Sakabaḷa-sikkhāpadaṃ)

na sakabaëena mukhena byàhar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사까발레-나 묵케-나 뱌-하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을 입에 가득 넣고 말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89) 세키야 44. 던져 먹 음 (삔둑케빠까,Piṇḍukkhepaka-sikkhāpadaṃ)

na piõóukkhep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삔둑케-빠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을 (입 안으로) 던져 넣으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0) 세키야 45. 베어 먹음(까발라왓체다까,Kabaḷavacchedaka-sikkhāpadaṃ)

na kabaëàvacched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까발라-왓체-다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주식)을 입으로 베어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1) 세키야 46. 양볼 가득(아와간다까라까,Avagaṇḍakāraka-sikkhāpadaṃ)

na avagaõóakàr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아와간다까-라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을 양 볼에 가득 넣어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2) 세키야 47. 손을 흔듦(핫타닛두나까,Hatthaniddhunaka-sikkhāpadaṃ)

na hatthaniddhun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핫타닛두나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을 흔들면서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3) 세키야 48. 밥알을 흘림(싯타와까라까, Sitthāvakāraka-sikkhāpadaṃ)

na sitthàvakàr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싯타-와까-라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밥알을 흘리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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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세키야 49. 혀를 내밂(지와닛차라까, Jivhānicchāraka-sikkhāpadaṃ)

na jivhànicchàr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지와-닛차-라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혀를 밖으로 내밀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5) 세키야 50. 쩝쩝 소리(짜뿌짜뿌까라까,Capucapukāraka-sikkhāpadaṃ)

na capucapukàr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짜뿌짜뿌까-라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입술로 쩝쩝 입맛을 다시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Kabaëavaggo pa¤camo
까발라왁고- 빤짜모-
다섯 번째 음식 품

(196) 세키야 51. 후룩후룩 소리 냄(수루수루 까라까,Surusurukāraka-sikkhāpadaṃ)

na surusurukàr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수루수루까-라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후룩후룩 소리를 내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7) 세키야 52. 손을 핥음(핫타닐레하까디,Hatthanillehakādi-sikkhāpadaṃ)

na hatthanilleh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핫타닐레-하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을 핥으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8) 세키야 53. 발우를 긁음(빳따닐레하까, Pattanillehaka-sikkhāpadaṃ)

na pattanilleh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빳따닐레-하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발우를 박박 긁어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199) 세키야 54. 입술을 핥음(옷타닐레하까, Oṭṭhanillehaka-sikkhāpadaṃ)

na oññhanillehakaü bhu¤j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옷타닐레-하깡 분짓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입술을 핥아서 먹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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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세키야 55. 음식이 묻은(사미사, Sāmisa-sikkhāpadaṃ)

na sàmisena hatthena pànãyathàlakaü 
나 사-미세-나 핫테-나 빠-니-야탈-라깡pañiggahe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빠띡가헷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음식이 묻은 손으로 물 잔을 잡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1) 세키야 56. 밥알이 있는(사싯타까, Sasitthaka-sikkhāpadaṃ)

na sasitthakaü pattadhovanaü antaraghare chaóóe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사싯타깡 빳따도-와낭 안따라가레- 찻뎃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밥알이 있는 발우 씻은 물을 마을에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2) 세키야 57. 우산을 들고 있는 사람(찻따빠니,Chattapāṇi-sikkhāpadaṃ)

na chattapàõi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찻따빠-닛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에 우산을 들고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3) 세키야 58. 지팡이를 쥔 사람(단다빠니, Daṇḍapāṇi-sikkhāpadaṃ)

na daõóapàõi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단다빠-닛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에 지팡이를 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4) 세키야 59. 칼을 든 사람(삿타빠니, Satthapāṇi-sikkhāpadaṃ)

na satthapàõi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삿타빠-닛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에 칼을 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5) 세키야 60. 무기를 든 사람(아유다빠니, Āyudhapāṇi-sikkhāpadaṃ)

na àyudhapàõi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아-유다빠-닛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손에 무기를 든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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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usuruvaggo chaññho
수루수루왁고- 찻토-
여섯 번째 후룩후룩 품

(206) 세키야 61. 신발(빠두까, Pāduka-sikkhāpadaṃ)

na pàdukàråëha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빠-두까-룰-핫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신발을 신고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공부짓는다.

(207) 세키야 62. 가죽신(우빠하나, Upāhana-sikkhāpadaṃ)

na upàhanàråëha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우빠-하나-룰-핫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가죽 신발을 신고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08) 세키야 63. 탈것(야나, Yāna-sikkhāpadaṃ)

na yànagata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야-나가땃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탈것에 타고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

게 공부짓는다.

(209) 세키야 64. 누워있는 사람(사야나, Sayana-sikkhāpadaṃ)

na sayanagata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사야나가땃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누워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0) 세키야 65. 웅크리고 앉음(빨랏티까, Pallatthika-sikkhāpadaṃ)

na pallatthikàya nisinnassa agilànassa dhamma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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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빨랏티까-야 니신낫사 아길라-낫사 담망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무릎을 감싸고 앉아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

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1) 세키야 66. 머리카락을 감싼(웻티따, Veṭhita-sikkhāpadaṃ)

na veñhitasãsa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웨-티따시-삿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모자나 터번으로) 머리카락을 감싼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2) 세키야 67. 머리를 감싼(오군티따, Oguṇṭhita-sikkhāpadaṃ)

na oguõñhitasãsa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오-군티따시-삿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옷이나 천으로) 머리를 감싼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

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3) 세키야 68. 바닥(차마, Chamā-sikkhāpadaṃ)

na chamàya nisãditvà àsane nisinnassa agilànassa dhammaü
나 차마-야 니시-디뜨와- 아-사네- 니신낫사 아길라-낫사 담망 
desissàmã ti, sikkhàkaraõãyà.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는) 바닥에 앉아 있는데, 좌석에 앉아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

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4) 세키야 69. 낮은 자리(니짜사나, Nīcāsana-sikkhāpadaṃ)

na nãce àsane nisãditvà ucce àsane nisinnassa agilànassa 
나 니-쩨- 아-사네- 니시-디뜨와- 웃쩨- 아-사네- 니신낫사 아길라-낫사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karaõãyà.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는) 낮은 자리에 앉아 있는데,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아프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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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5) 세키야 70. 서있는(티따, Ṭhita-sikkhāpadaṃ)

na ñhito nisinnassa agilànassa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나 티또- 니신낫사 아길라-낫사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는) 서있는데, 앉아 있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6) 세키야 71. 뒤에 걸어감(빳차또가마나, Pacchatogamana-sikkhāpadaṃ)

na pacchato gacchanto purato gacchantassa agilànassa 
나 빳차또- 갓찬또- 뿌라또- 갓찬땃사 아길라-낫사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가) 뒤에 걸어가면서, 앞에 걸어가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7) 세키야 72. 길가에 걸어감(웁빠테나가마나,Uppathenagamana-sikkhāpadaṃ)

na uppathena gacchanto pathena gacchantassa agilànassa 
나 웁빠테-나 갓찬또- 빠테-나 갓찬땃사 아길라-낫사 

dhammaü des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담망 데-싯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비구는) 길가로 걸어가는데, 길 위에 걸어가는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 

설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8) 세키야 73. 서서 변을 봄(티또 웃짜라, Ṭhito-uccāra-sikkhāpadaṃ)

na ñhito agilàno uccàraü và passàvaü và 
나 티또- 아길라-노- 웃짜-랑 와- 빳사-왕 와-

karissàmã ti, sikkhàkaraõãyà.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아프지 않으면’ 서서 대소변을 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19) 세키야 74. 작물에 변을 봄(하리떼웃짜라,Harite-uccāra-sikkhāpada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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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 harite agilàno uccàraü và passàvaü và kheëaü và 
나 하리떼- 아길라-노- 웃짜-랑 와- 빳사-왕 와- 켈-랑 와-

kar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아프지 않으면’ 작물 위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220) 세키야 75. 물에 변을 봄(우다께웃짜라, Udake-uccāra-sikkhāpadaṃ)

na udake agilàno uccàraü và passàvaü và kheëaü và 
나 우다께- 아길라-노- 웃짜-랑 와- 빳사-왕 와- 켈-랑 와-
karissàmã ti, sikkhà karaõãyà.
까릿사-미- 띠, 식카- 까라니-야-.

‘아프지 않으면’ (사용하는) 물에 대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지 않을 것

이다. 이렇게 공부짓는다.

Pàdukavaggo sattamo
빠-두까왁고- 삿따모-

일곱 번째 신발 품

uddiññhà kho àyasmanto sekhiyà dhammà. 
우딧타- 코- 아-야스만또- 세-키야- 담마-

스님들이시여, (75가지) ‘세키야’ 계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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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Sekhiyà niññhità
세-키야- 닛티따-

세키야를 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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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아디까라나 사마타
(Adhikaraṇa samathā)

ime kho panàyasmanto satta adhikaraõasamathà dhammà uddesaü
이메- 코 빠나-야스만또- 삿따 아디까라나사마타- 담마- 웃데-상
àgacchanti. uppannuppannànaü adhikaraõànaü samathàya våpasamàya:
아-갓찬띠. 웁빤눕빤나-낭   아디까라나-낭 사마타-야 우-빠사마-야:

스님들이시여, 7가지 적법한 절차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아디까라나 

사마타’ 계목을 암송하겠습니다.

(221) 1. sammukhàvinayo dàtabbo. 
      삼무카-위나요- 다-땁보-.

‘대면’에 의해서 판결을 내린다.

(222) 2. sativinayo dàtabbo. 
      사띠위나요- 다-땁보-.

‘알아차림(사띠)’ 여부로 판결을 내린다.

(223) 3. amåëhavinayo dàtabbo. 
      아물-하위나요- 다-땁보-.

‘과거의 정신이상’ 여부로 판결을 내린다.

(224) 4. pañi¤¤àya kàretabbaü. 
      빠띤냐-야 까-레-땁방.

‘자백’에 의해 해결한다.

(225) 5. yebhuyyasikà. 
      예-부이야시까-.

‘다수결’에 의해 해결한다.

(226) 6. tassapàpiyyasikà.
      땃사빠-삐이야시까-.

‘부가징계’에 의해 해결한다.

(227) 7. tiõavatthàrako-ti. 
      띠나왓타-라꼬-띠.

      ‘풀로 덮듯이’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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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diññhà kho àyasmanto satta adhikaraõasamathà dhammà. 
우딧타- 코- 아-야스만또- 삿따 아디까라나사마타- 담마-.

스님들이시여, 7가지 ‘아디까라나 사마타’ 계목을 낭송했습니다.

tatthàyasmante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땃타-야스만떼-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du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두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두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tatiyam-pi pucchàmi: kaccittha parisuddhà? 
따띠얌삐 뿟차-미:  깟찟타  빠리숫다-?

세 번째로 스님들께 묻겠습니다. 모두 청정하십니까?

parisuddhetthàyasmanto, tasmà tuõhã, evam-etaü dhàrayàmi. 
빠리숫뎃타-야스만또-, 따스마- 뚠히-, 에-와메-땅 다-라야-미.

침묵을 하셔서 스님들 모두 청정하다고 알겠습니다. 

Adhikaraõasamathà Niññhità
아디까라나사마타- 닛티따-

아디까라나사마타를 마쳤습니다.

uddiññhaü kho àyasmanto nidànaü. 
웃딧탕- 코- 아-야스만또- 니다-낭.

스님들이시여, 이제 도입부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cattàro pàràjikà dhammà. 
웃딧타- 짯따-로- 빠-라-지까- 담마-.

4가지 빠라지까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terasa saïghàdisesà dhammà. 
웃딧타- 떼-라사 상가-디세-사 담마-.

13가지 상가디세사를 암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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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diññhà dve aniyatà dhammà. 
웃딧타- 드웨- 아니야따- 담마-.

2가지 아니야따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tiüsa nissaggiyà pàcittiyà dhammà. 
웃딧타- 띰사 닛삭기야- 빠-찟띠야- 담마-. 

30가지 닛삭기야 빠찟띠야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dvenavuti pàcittiyà dhammà. 
웃딧타- 드웨-나웃띠 빠-찟띠야- 담마-. 

92가지 빠찟띠야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cattàro pàñidesanãyà dhammà. 
웃딧타- 짯따-로- 빠-띠데-사니-야- 담마-.

4가지 빠띠데사니야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sekhiyà dhammà. 
웃딧타- 세-키야- 담마-.

(75가지) 세키야를 암송했습니다.

uddiññhà satta adhikaraõasamathà dhammà.
웃딧타- 삿따 아디까라나사마타- 담마-.

7가지 아디까라나 사마타를 암송했습니다.

ettakaü tassa bhagavato suttàgataü suttapariyàpannaü 
엣-따깡 땃사 바가와또- 숫따-가땅 숫따빠리야-빤낭anvaddhamàsaü uddesaü àgacchati. 
안왓다마-상   웃데-상 아-갓차띠. 

여기까지가 그분 세존의 말씀으로 전해졌고, 
세존의 말씀에 들어있고, 반달마다 낭송되어온 것입니다.

tattha sabbeheva samaggehi sammodamànehi 
땃타 삽베-헤-와 사막게-히 삼모-다마-네-히avivadamànehi sikkhitabbaü.
아위와다마-네-히 식키땁방.

여기계신 모든 분들은 화합하고 성심을 다해 
다툼 없이 공부지어야 합니다.

Bhikkhu pàtimokkhaü niññhitaü
빅쿠 빠-띠목캉 닛티땅

비구 빠띠목카를 마쳤습니다.


